
조선 시기 해시계의 제작과 운용

구만옥†

태양의 운행을 관측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 해시계는 선사시대 이래로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하루의 길이와 그 연장으로서의 년의 길이. 1

를 헤아리고 사계절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해시계는 유용한 도구였다 한국. 

과학기술사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해시계를 비롯한 시계의 역사에 주목한 바 

있다 그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전상운 은 일찍이 해시계는 인. ( ) “全相運

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시계이며 또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계 라고 언급”

했으며,1 그의 대표적 저서라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사 ( )韓國科學技術史󰡔

에서는 해시계 물시계 향시계 혼천의 천문시계 등이 중요한 부분, , ( ), ( ) 香篆󰡕

을 차지하고 있다.2 전상운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계의 역사를 다

룬 대중서를 펴내기도 했다.3

특히 문헌 기록과 함께 유물의 일부가 남아 있는 조선왕조의 시계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었다 세종조에는 천체 관측에서 필수적인 . 

시간 측정 장치를 비롯하여 천체의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 측정 장치

와 관상용 의기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구가 제작되었다 그 가운데 ( ) . 儀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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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 “ ”, 서울 17, 󰡔 󰡕 (서울 , 1963), 
49.

2 , 󰡔 󰡕 ( , 1983[ ]), 61-91.
3 전상운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 , 󰡔 󰡕 월간시계사(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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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일구 를 비롯한 해시계와 자격루 로 대표되는 물시계( ) ( ) , 仰釜日晷 自擊漏

간의 와 일성정시의 를 비롯한 천문의기 등이 주요 연구 ( ) ( )簡儀 日星定時儀

대상이었다.4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석제 앙부일구 년에 보물, 2022

로 지정된 점의 앙부일구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세종 대 앙부일구의 원3

형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환수한 세기의 독특한 해시계인 , 19

원구일영( )圓球日影 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복원 제작이 시도되었다 .5 한동안  

뜸하던 각종 해시계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조선 시기의 해시계에 한정해서 본다면 현존하는 유물과 관련 자

료 사이의 비대칭성이 눈에 띈다 현존하는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앙부일. 

구의 경우 관련 문헌 자료가 드물고 상대적으로 문헌 자료가 남아 있는 몇, 

몇 해시계 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유물이 드물다 따라서 조선 시기의 [ ] . 日影

해시계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현존 유물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통

해 그 원리를 해명하는 한편 남아 있는 문헌 사료를 통시적으로 재검토하는 ,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조선 시기 해시계에 관한 문헌 자

료를 재정리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과 승. 󰡔 󰡕 󰡔

정원일기 를 비롯한 연대기 자료를 기초로 삼아 아래의 표 에 제시된 해< 1>󰡕

시계를 비롯한 천문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지리지 관( ), 地理志

서지 역사서 천문서 등을 주요 참고 문헌으로 활용할 것( ), , ( ) 官署志 天文書

이다.

4 조선왕조의  에 관한 연구사 정리로는 구만옥, 󰡔조선 후기 과 정책 󰡕 
혜안 참조( , 2019), 24-27 .

5 김상혁ㆍ민병희ㆍ김재영 조선 후기 석제 앙부일구 분석 , “ ”, (Publications of 󰡔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37󰡕 :3 (2022) 윤용현ㆍ민병희ㆍ김상혁 운룡주; , “ (
보물 앙부일구의 특성과 제작 기술) ”,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Korean Journal of 󰡔

Cultural Heritage Studies) 56󰡕 :4 (2023) 민병희ㆍ이기원ㆍ박지원ㆍ김상혁 조선 세종; , “
대 앙부일구의 특징( ) ”, (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

Society) 39󰡕 :2 (2024) 윤용현ㆍ김상혁ㆍ민병희ㆍ이용삼ㆍ기호철ㆍ임병근 조선 후기 원; , “
구형 해시계 원구일영 의 연구와 복원 제작( ) , ( ) ”, 󰡔

(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39󰡕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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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시계 관련 주요 참고 자료1. 

세종 년 월에 앙부일구 를 제작하여 혜정교 와 16 (1434) 10 ( ) ( )仰釜日晷 惠政橋

종묘 의 근처에 설치하였다 그것은 해그림자를 측정하여 시간을 알려( ) . 宗廟

주는 해시계로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해서 시간을 알려주기 위, 

한 용도로 제작되었다.6 김돈 은 간의대기 에 ( , 1385 1440) “ ( )”金墩 簡儀臺記∼

6 년 월 일 ㄱ 책 영인본  66, 16 (1434) 10 2 ( ), 1 (3 , 592 : 󰡔 󰡕 󰡔 󰡕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호 이하의 도 같음( ) . ). “

연번 서명 편저자 저술 연대 판본

1 등 중종 년25 (1530)

2 영조 년46 (1770)
국립중앙도서관

M 3-2002-59-1-3

3
세기 후반18
세기 말18

4 정조 즉위년(1776) 규장각 1803-v.1-23

5
정조 년12 (1788)
고종 연간 

규장각 12272-v.1-62

6 정조 년20 (1796) 규장각 4328

7 순조 년18 (1818) 규장각 57-v.1-2

8
순조 년30 (1830)

년 1936
규장각

가람 915.11-Y9h-v.1-2

9 미상
세기 전반19

연간
규장각 3950-v.1-5

10 미상
미상

세기20 (?)
규장각 951-D717

11 미상

세기 중반 세기 19 20
초(?)
고종 년 이후2 (1865) 

규장각 4790-10-v.1-2

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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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리석은 남녀들이 시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앙부일구 두 건 을 만들“ ( )件

고 안에는 시신 을 그렸으니 대개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을 굽어보면 ( ) , 時神

시각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는 혜정교 가에 하나는 종묘 남쪽 거. , 

리에 설치하였다”7고 서술했다.

그렇다면 앙부일구의 제작자는 누구였을까 김돈은 간의대기 에서 세종? “ ”

조 의표 의 창제 과정을 기술하면서 이에 신 정초( ) “ ( ) ( , ? 1434)儀表 臣 鄭招 ∼

와 신 정인지 는 고제 를 상고하는 일을 맡고 중( , 1396 1478) ( ) , 鄭麟趾 古制∼

추원사 신 이천 은 공역 을 감독하는 일을 ( ) ( , 1376 1451) ( )中樞院使 李蕆 供役∼

맡았다”8고 서술한 바 있다 여기에 장영실 을 추가하여 앙부일구를 . ( )蔣英實

비롯한 세종조 의상 의 제작을 담당한 사람을 이천과 장영실로 보는 ( )儀象

견해가 있다 연려실기술 이 대표적인데. ( ) ,燃藜室記述󰡔 󰡕 9 아마도 이와 같은  

견해의 원류는 서거정 의 필원잡기 까지 거( , 1420 1488) ( )徐居正 筆苑雜記∼ 󰡔 󰡕

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한다.10 그런데 정인지ㆍ정초와 이천ㆍ장영실을 중심 

, . , .”
7 년 월 일 ㄱ 책 77, 19 (1439) 4 15 ( ), 10 (4 , 67). “ , 󰡔 󰡕

, , . [ ], .” ; 󰡔
ㄴ ㄱ 책82, , “ ”( ), 6 -7 (2 , 615-616 : (󰡕 󰡔 󰡕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한편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 1999) . ). ( , 󰡔 󰡕

호 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앙부일구 설치 기사는 최근 앙부일구의 구조에 : 951-D717)
관한 새로운 논의의 단초로 주목되었다 ㄱ[ , , , , 5 . “󰡔 󰡕

, , , , , , , , 
민병희 외 앞의 논문.” ; ,  (2024), 73-75].

8 년 월 일 ㄴ 책 ㆍ 77, 19 (1437) 4 15 ( ), 9 (4 , 67). “󰡔 󰡕

ㄴ 책, .” ; 82, , “ ”( ), 5 (2 , 󰡔 󰡕

615).
9 국역 연려실기술 3, , ( , 665 : 󰡔 󰡕 󰡔 󰡕 민족문화추(
진회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1967) . ).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ㆍ; , 15, , ( , 583). “ , , 󰡔 󰡕

, , , . , . 
ㆍ ㆍ ㆍ ㆍ, , , , . 

, .”
10 고전국역총서 대동야승 3, 1( , 671 : 󰡔 󰡕 󰡔 󰡕 민족문화추진회( , 1973)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ㆍ ㆍ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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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종 대 천문의기 제작 과정을 서술한 연려실기술 과 다르게 세조실󰡔 󰡕 󰡔

록 에서는 의상 교정 사업의 중심인물로 이순지 를 거론했( , ? 1465)李純之 ∼󰡕

다 간의 규표 천평 ㆍ현주 ㆍ앙부일구 보루각. ( ), ( ), ( ) ( ) , (簡儀 圭表 天平 懸珠 報

흠경각 등은 모두 이순지가 세종을 명을 받들어 이룩했다는 ), ( ) 漏閣 欽敬閣

것이다.11

이상과 같은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세종조 의상 창제 사업. 

은 세종 년 부터 세종 년 까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14 (1432) 20 (1438) , 

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인지와 정초는 역. 

법 교정에 필요한 고전 의 탐구에 주력하였고 이를 계승한 인물이 이( ) , 古典

순지와 김담 이었다 이들은 의상 창제 과정에서도 원사( , 1416 1464) . 金淡 ∼ 󰡔

천문지 를 비롯한 역대 문헌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검( ) “ ( )”元史 天文志󰡕

토하는 작업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김돈이 언급한 고제를 . “

상고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천과 장영실은 각종 기구의 제작에 ” . 

장점을 지닌 인물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의기를 제작할 때는 두 사람이 일정. 

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세종 년 월에 이른바19 (1439) 4  주야측후지기( )晝夜測候之器 또는,  주야지

시지기( )晝夜知時之器 로서 해시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일성정시의(日

가 제작되었다) .星定時儀 12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변경 지역의 군문 (軍

에)門  군중의 경계와 방어[ ]軍中警守 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일성정시의를 

비롯한 해시계와 물시계를 하사했는데 앙부일구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다.13 당시 동서 양계 지역에 보낸 것은 일성정시의와 적도식 해시계 ( ) 兩界

, , . , , , 
, , . , , , .”

11 년 월 일 ㄱ 책 36, 11 (1465) 6 11 ( ), 14 (7 , 690). “ , 󰡔 󰡕

, . , , , . 
ㆍ ㆍ, , ㆍ ㆍ ㆍ[ ] , 

.”
12 년 월 일 ㄱ 책 77, 19 (1437) 4 15 ( ), 7 (4 , 66). “ , 󰡔 󰡕

같은 책 ㄱ 책, , .” ; , 10 (4 , 67). “ , , 
, , . , , , 

.”
13 년 월 일 ㄱ 책 77, 19 (1437) 6 18 ( ), 38 (4 , 81). “󰡔 󰡕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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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주일구 그리고 물시계인 행루 와 그것을 운용하는 데 ( ), ( )懸珠日晷 行漏

필수적인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누주통의 였다 이듬해인 세종 ( ) . 漏籌通義󰡔 󰡕

년 에 의주 에 보냈다는 소일영 역시 일성정시의를 간20 (1438) ( ) ( ) 義州 小日影

략화한 소일성정시의 였을 것으로 보인다( ) .小日星定時儀 14

위의 기사에서 변경 지역에 시간 측정 기구를 하사하면서 동시에 서운관

관원을 파견하여 시간 측정 방법을 교습하게 했다는 사실이 눈에 ( ) 書雲觀

띈다 기구만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전수. , 

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종 원년 경상도 관찰사. (1469) 

의 관문 내용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당시 경주에 있던 태조의 진전( ) . 關文

인 집경전 에는 누각 물시계 이 없어서 제향 에 어( ) ( ) ( : ) ( )眞殿 集慶殿 漏刻 祭享

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사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 

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도 관찰사는 공조 로 하여금 누각과 일영. ( )工曹

해시계 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관상감 관원에게 주어 내려보냄으( : )日影

로써 교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15 이를 통해 물시계나  

해시계의 제작은 공조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교습하는 임무는 관, 

상감 관원이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종 연간에도  소일영의 제작 사례가 등장한다 성종은 재위 년. 20 (1489) 

월에 소일영과 그 받침대를 함께 제작해서 대내에 들이라는 명을 내렸다5 .16 

관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와 같은 지시의 전후 맥락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 볼 만한 기사는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경. 

복궁 의 보루각 을 본떠서 창덕궁 에 새로운 보루각( ) ( ) ( )景福宮 報漏閣 昌德宮

을 건설하자는 논의는 성종 년 월부터 있었다 이 구상은 곧바로 18 (1487) 2 . 

ㆍ ㆍ ㆍ ㆍ ㆍ ㆍ, , 
년 월 일 ㄱ 책.” ; 77, 19 (1437) 4 15 ( ), 7 (4 , 66). “󰡔 󰡕

ㆍ , .”
14 년 월 일 ㄴ 책 80, 20 (1438) 2 29 ( ), 24 (4 , 133). “󰡔 󰡕

ㆍ 은 에서 ㆍ ㆍ.” (1385 1440) “ ” “ ,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년 월 , , .” [ 77, 19 (1437) 4󰡔 󰡕

일 ㄴ 책 ㄴ 책15 ( ), 10 (4 , 67) ; 82, “ ”( ), 7 (2 , 616)].󰡔 󰡕
15 원년 월 일 ㄱ 책 8, (1469) 11 25 ( ), 22 (8 , 431). “󰡔 󰡕

, , , , , , . .”
16 년 월 일 ㄴ 책 228, 20 (1489) 5 7 ( ), 2 (11 , 47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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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옮겨졌지만 월에 들어 가뭄이 심해지면서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5 . 

주목할 것은 성종이 처음 신 보루각의 건설 구상을 밝혔을 때 당시 관상( )新

감 제조였던 윤필상 등이 일성정시의의 설치와 측후 ( , 1427 1504) 尹弼商 ∼

문제를 건의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세종조에 사성정시의 를 . ( )四星定時儀

만들다 이룩하지 못하고 다만 네 개의 반룡 을 주조하여 관상감에 보, ( )蟠龍

관했으니 지금 대석 을 세워서 반룡을 설치하고 때에 맞춰 측후하는 , ( )臺石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17 여기에 등장하는  사성정시의는 일성정시의의 오기

이거나 아니면 네 개의 일성정시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성정, . 

시의를 이용한 관측이 성종조에 행해졌다면 위의 기사에 등장하는 소일영을 

소일성정시의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한다.

성종 대에는 소일영 이외에도 소간의의 제작이 시도되었다 성종조에 소 . 

간의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동국문헌비고 국조역상고( ) , 東國文獻備考󰡔 󰡕 󰡔

서운관지 와 신위 의 문집인 ( ) , ( ) ( , 1769 1845)國朝曆象考 書雲觀志 申緯 ∼󰡕 󰡔 󰡕

경수당전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종실록 에서는 그 사( ) . 警修堂全藁󰡔 󰡕 󰡔 󰡕

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종 년 월에 홍문관 부제학25 (1494) 8

인 성세명 등이 올린 상소문과 그에 대한 성종의 전교( , 1447 1510) 成世明 ∼

를 통해서 당시 간의청 이 설치되어 간의 소간의 의 제작 사업이 ( ) (= )簡儀廳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8

문종 원년 월 일에 하지 를 맞이하여 서운관 에 명해(1451) 5 15 ( ) ( )夏至 書雲觀

서 해그림자를 측정하게 하였다 아마도 간의대 주변에 설치된 규. ( ) 簡儀臺

표 그리고 혜정교와 정선방 의 앙부의 즉 앙부일구( ), ( ) ( ), 圭表 貞善坊 仰俯儀

를 이용해서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1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 때 앙 

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 근처에 설치한 바 있다 혜정교는 중부 서린. ( ) 中部

방 에 속하고 종묘는 중부 정선방 과 동부 연화방( ) , ( ) ( ) (瑞麟坊 貞善坊 東部 蓮

17 년 월 일 ㄱ 책 200, 18 (1487) 2 24 ( ), 14 (11 , 192). “󰡔 󰡕

, , , , . , 
.”

18 구만옥 앞의 책 참조 , (2019), 47-49 .
19 년 월 일 ㄴ 책 7, 1 (1451) 5 15 ( ), 35 (6 , 388). “ , 󰡔 󰡕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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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에 있다고 하였다) .花坊 20 따라서 정선방의 앙부일구는 종묘 앞에 설 

치된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하지에 해그림자를 측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이와 관련해서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명종 대의 관측 기록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명종 초년의 동짓날과 하짓날의 태양 관측 기록이 그것이다 명. . 

종 년 에는 월 일이 동지였다 양력 월 일2 (1547) 11 1 [ 12 12 ].21 관상감에서는 당일  

종묘 동구와 혜정교 두 곳에 설치된 앙부일구와 간의대의 대규표 ㆍ( )大圭表

소규표 로 태양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튿날인 월 일에 ( ) , 11 2小圭表

그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주목할 것은 당시 태양행도. ( )太陽行度 22와 

앙부일구의 동지획 이 모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 .冬至畫 23

명종 년 의 하지는 월 일이었는데 양력 월 일3 (1548) 5 7 [ 6 12 ],24 이때는 두 곳 

의 앙부일구로 관측을 했고 그 결과 태양행도와 하지획영 이 모, ( )夏至畫影

두 차이가 났다.25 명종 년 에는 월 일이 동지였다 양력 월  4 (1549) 11 24 [ 12 12

일].26 이때도 종묘 동구와 혜정교 두 곳의 앙부일구 간의대의 대규표ㆍ소 , 

규표로 태양을 관측했고 그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했는데 태양행도와 동지, , 

획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27

20 ㄴ 책 148, , , 1 (5 , 613). “󰡔 󰡕 【 ㆍ

. 】.”
21 이는 년 그레 , ( : , 1990), 353. 1582󰡔 󰡕

고리력으로 개정하기 이전인 율리우스력으로 변환한 값이며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 12
월 일이다22 .

22 역법에서  태양행도란 태양이 황도를 따라 하루에 운행하는 각도 를 뜻한다 태양은 [ ] . 
황도상에서 부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일점 부근인 동지를 지날 때 가장 빠르고 원일, 
점 부근인 하지를 지날 때 가장 느리다 따라서 동지 전후의 동안은 태양행도가 평. 2
균치인 도 이상이고 하지 전후의 상한 동안은 태양행도가 평균치인 도보다 작다 명종1 , 2 1 . 󰡔
실록 에서 언급한󰡕  태양행도는 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태양이 운행하는 도수 내지 “ (
궤도 정도의 의미로 쓰인 듯하다)” .

23 년 월 일 ㄴ 책 6, 2 (1547) 11 2 ( ), 53 (19 , 545). “ , 󰡔 󰡕

ㆍ, . [ ] , 
.”

24 앞의 책 이것도 율리우스력으로 변환한 값이며 그레고리역으로 계산하면  , , 353. , 
월 일이다6 22 .

25 년 월 일 ㄱ ㄴ 책 8, 3 (1548) 5 7 ( ), 4 - (19 , 295). “ , , 󰡔 󰡕

ㆍ , .”
26 앞의 책 이것 역시 율리우스력으로 변환한 값이며 그레고리역으로 계산하 , , 353. , 
면 월 일이다12 22 .

27 년 월 일 ㄱ 책 9, 4 (1549) 11 24 ( ), 111 (19 , 676). “ , 󰡔 󰡕



조선 시기 해시계의 제작과 운용 365

앙부일구 내부의 시반면 또는 에는 절기선과 시각선이 그( : )時盤面 受影面

려져 있다 가로로 그어진 개의 선이 절기선 세로로 그어진 선이 시각선. 13 , 

이다 개의 절기선 가운데 가장 위쪽이 동지선 가장 아래쪽이 하지선이다. 13 , . 

이것이 바로 실록에서 언급한 동지획, 하지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 

확하게 제작한 앙부일구라면 동짓날 영침 이 가리키는 해그림자는 동( )影針

지획을 따라 움직여야 하고 하짓날의 해그림자는 하지획을 따라 움직여야 ,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앙부일구 시반면의 작도에 오류가 있거나 영. 

침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뜻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정 작업의 ,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명종 년 월 관상감의 다음과 같은 보. 5 (1550) 6

고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종묘 동구의 앙부일영 을 신보루각( ) ( )仰釜日影 新報漏閣 【옛 창경궁】과 외관

상감 의 일영 과 교정했더니 대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반드( ) ( ) , 外觀象監 日影

시 중성 을 측후한 연후에야 사시 의 절후 를 알 수 있기 때( ) ( ) ( )中星 四時 節候

문에 따로 관원을 정해서 측후하였더니 개의 별은 차이가 없었으나 그 나2 3
머지는 모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측후를 한 연후에야 그 . 
착오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지금 측후하고 있습니다 또 행루[ ] [ ] . 差爽 時方

는 제사 에 관계된 바가 중요하므로 교정해서 다시 보니 한 시각( ) ( )行漏 祭祀

에 두 시각이 지났습니다 이는 필시 당초에 창조할 때 어긋나고 정밀하지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모두 고치고자 한다면 공력이 반드. 
시 많이 들 터이니 잠시 그 주전죽 과 동부귀 만을 개조하기를 ( ) ( )籌箭竹 銅浮龜

청합니다 또 신구 보루각의 대루 큰 물시계 의 주전죽과 동부. ( ) ( : )新舊 大漏

귀는 장차 파손되려고 하니 청컨대 아울러 개조하십시오.28

국조보감 에서는 위 인용문의 내용을 관상감에 명하여 중성( ) “國朝寶鑑󰡔 󰡕

을 측후하여 종묘 동구의 앙부일구와 창경궁의 신보루각( ) ( ) 中星 新報漏閣

ㆍ ㆍ, . , , 
, .”

28 년 월 일 ㄱ ㄴ 책 10, 5 (1550) 6 24 ( ), 50 - (19 , 7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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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 과 부귀 를 수개 하게 하였다 라고 요약했다( ) ( ) ( ) ” .漏箭 浮龜 修改 29 그러나  

실제로 관상감에서 보고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앙부일구의 교정 둘. , , 

째 행루의 주요 부품인 주전죽과 동부귀의 개조 셋째 신구 보루각 자격루, , , 

의 주전죽과 동부귀의 개조가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앙부일구의 교정이다 명종 년부터 년까지 세 차. 2 4

례에 걸쳐 동지와 하지에 종묘 동구와 혜정교의 앙부일구로 관측을 한 결과 

태양행도와 하지획ㆍ동지획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명종 년 관상감. 5

의 보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묘 동구. 

의 앙부일구를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혜정교의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창경궁과 외관상감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보다 중요. 

한 사실은 앙부일구의 교정에 창경궁 신보루각과 외관상감의 일영이 동원되

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보루각은 중종 년 창경궁에 새로 건설한 것이31 (1536) 

고 당시 제작한 물시계의 일부가 국보 제 호, 229  창경궁 자격루이다 외관상. 

감이란 경복궁 궐내에 있던 내관상감( )內觀象監 에 대비해서 말한 것으로 창

덕궁 금호문 바깥에 위치한 북부 광화방 의 관상감을 가리키( ) ( )北部 廣化坊

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는 두 가지의.  일영이 등장한다 하나는 종묘 동구. “

의 앙부일영 이고 다른 하나는 신보루각과 외관상감의 일영 이다 전자는 ” , “ ” . 

앙부일구 후자는 일성정시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

세종 년 월에 일성정시의 건을 제작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를 19 (1437) 4 4

서운관 에 점후용 으로 하사한 바 있고 소일성정시( = ) ( ) , 書雲觀 觀象監 占候用

의도 여러 건을 제작했는데 양계 에 나누어 하사한 것을 빼고 나머지( )兩界

는 모두 서운관에 두었다.31 따라서 서운관에는 천체 관측용 일성정시의와  

소일성정시의가 여럿 비치되어 있었다 중종 년 창경궁에 새로운 보루각을 . 31

29 ㄱ 영인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의  22, 1, 16 (300 : , , 1976󰡔 󰡕 󰡔 󰡕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 “( ) . , , 
.”

30 정연식 조선시대 와 의 연혁 창경궁 일영대와 관련하여 , “ - -”, 한국문화 51󰡔 󰡕  
( 참조2010), 286-288 .

31 년 월 일 ㄱ ㄴ 책 77, 19 (1437) 4 15 ( ), 7 -10 (4 , 66-67). “ , 󰡔 󰡕

, , . , , , , 
ㆍ 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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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때 그 근처에 일성정시의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심언광 의 문집에 수록되어 ( , 1487 1540)沈彦光 ∼

있는 보루각정시의명병서 이다“ ( )” .報漏閣定時儀銘幷序 32

세종조에 앙부일구가 제작되어 혜정교와 종묘 근처에 설치된 이후로 일영대

( )日影臺 라는 명칭이 사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다음과 같은 성종 년. 3

월 호조 의 보고 내용이 대표적이다(1472) 5 ( ) .戶曹

지금 전교 를 받들기를 사람들의 말이( ) , “傳敎  도성 의 저자 는 땅이 ( ) [ ]都城 都市

좁고 사람들이 많아서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이 속이고 약탈하여 하지 못하는 

짓이 없고 거마 가 길을 메워 붐벼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 ( )車馬 고 하니 연, 
지동 입구에서부터 돈의문 석교 에 이르기까지 가게( ) ( ) ( )蓮池洞 敦義門 石橋

들을 분열 하여 드물고 조밀한 것을 적당하게 하면 간사하고 불[ ] ( ) , 市肆 分列

법한 일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신 등이 생각하기로는 삼간” , , 
병문 에서부터 돈의문 석교에 이르기까지는 지세 가 협착( ) ( ) (三間屛門 地勢 狹

하고 창덕궁ㆍ종묘ㆍ의금부 의 앞길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잡하고 ) , ( )窄 義禁府

소요스럽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일영대 에서부터 연지동 . ( )日影臺

석교에 이르기까지 좌우 로 나누어 좌시 하게 하소서( ) ( ) .左右 坐市 33

아마도 당시에 성종은 한양의 저자가 공간은 좁고 모이는 사람들은 많아

서 불편하다는 사람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한양 동쪽에 위치한 연지동 입구

에서부터 서쪽의 돈의문 서대문 석교에 이르기까지 가게를 적절하게 배치(= )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 이에 대해 호조에서는 두 .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하나는 삼간병문에서부터 서쪽의 돈의문 석교. 

32 9, “󰡔 󰡕 ㄴ ㄱ 책 이 자료에 관한 ”, 30 -32 (24 , 206-207). 
소개로는 남문현 장영실과 자격루 조선시대 시간측정 역사 복원, - -󰡔 󰡕 서울대학교출판부( , 

참조2002), 139-142 .
33 년 월 일 ㄱ ㄴ 책 18, 3 (1472) 5 11 ( ), 5 - (8 , 657). “ , , 󰡔 󰡕

, , , , , . , . , 
, , , . , , , 

ㆍ 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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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지세가 협착하여 시장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 

동쪽의 창덕궁과 종묘에서 광화문 앞의 의금부에 이르는 도로에 장시를 설

치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호조가 건의한 것은 일영대에서. “

부터 연지동 석교까지 의 길을 좌우로 나누어 양쪽에 시장을 설치하는 방안”

이었다 당시의.  일영대는 앙부일구를 설치한 대석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것은 혜정교와 종묘 근처에 있었다 그렇다면 위의 사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 

일영대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기존 연구에서는 그것을 종묘 앞의 일영? 

대라고 보았다.34

조선 후기 한성부 의 행정 단위에는( )漢城府  방( )坊 아래에  계( )契 가 있었

다. 일영대계( )日影臺契 가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중부 서린방( ) (中部 瑞麟

소속이었다) .坊 35 앙부일구를 설치했던 혜정교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붙 

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따르면 혜정교는 운종가 에 . ( )雲從街󰡔 󰡕

있었고 다리의 동쪽 가장자리에 앙부일구대 즉, ( ), 仰釜日晷臺  일영대가 있

었다고 한다.36

그림 규장각 의 와 종묘 앞의 1. ( 4709-78-v.1-3) “ ”輿地圖 古 都城圖 惠政橋 日影坮󰡔 󰡕

34 의  , “ ” ( 23, 1929), 71. ; , 󰡔 󰡕 󰡔 󰡕 지(
식산업사, 1999), 103-105.

35 2, , , , . “ .”󰡔 󰡕
36 ㄴ 영인본  3, , , , 34 (77 : 󰡔 󰡕 󰡔

의 페이지 번호( , 199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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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년 월 사간 이임 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에28 (1533) 10 ( ) ( )司諫 李任  일

영대를 절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37 혜정교와 종묘 앞에 앙부일구를 설치한  

지 년이 되는 해였다 그렇다면100 .  일영대를 왜 절도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 

것을 유용한 석재 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조 년( ) . 46 (1770) 4石材

월에 지평일구 를 안치하기 위해서 그 대석 을 마련하기 위( ) ( )地平日晷 臺石

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영조는 석재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고 . 

물었다 당시 호조낭청 이던 김항주 가 동대문 밖에서 얻. ( ) ( )戶曹郎廳 金恒柱

어 왔다고 하자 영조는 혹시라도 여염의 상석 을 늑탈 할 염려가 ( ) ( )床石 勒奪

있으니 신칙하라고 하였다 실제로 김항주가 확인해 보니 당시 네 덩이의 석. 

재를 얻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상석으로 값을 지불한 다음 가져온 것, 

이었다.38 이처럼 무덤의 상석도 석재로 거래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하면 누 

군가 일영대를 석재로 이용하기 위해 또는 팔아먹기 위해 절도한 것으로 볼 , 

수 있다.

영조 년 월 일에 창경궁 숭문당 에서 좌의정 김상로34 (1758) 5 4 ( ) (崇文堂 金

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영조는 종묘 앞에 설치한 돌 과 일) ( ) [ ]相魯 宗廟 置石

영대 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모른다고 하자 영조는 ( ) . 日影臺

옛 고사를 언급했다 열성조께서 미행 하실 때 한 노파를 만났는데 그. ( ) , 微行

녀가 남편에게 이르기를 세성 이 적성 에게 쫓겨 유성 아“ ( ) ( ) ( ) 歲星 賊星 柳星

래로 들어갔다 고 하였다 이에 열성조께서 그 노파를 서운관에 소속시켰는” . 

데 일영대 옆의 기석 기대는 돌 은 바로 이 노파를 위해 설치한 것이, ( : )欹石

라고 하였다.39

37 년 월 일 ㄱ 책 76, 28 (1533) 10 18 ( ), 19 (17 , 476). “󰡔 󰡕

. , . , .”
38 책 년 월 일 1303 , 46 (1770) 4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책 년 월 일 1156 , 34 (1758) 5 4 ( ). “󰡔 󰡕 , 
. , . , , , , , 

. , , , .” ; 91, 󰡔 󰡕

년 월 일 ㄴ 책 영조실록 에는 밑줄 친34 (1758) 5 4 ( ), 28 (43 , 687). 󰡔 󰡕  “ ”가 
“ , ”로, “ ”이 “ ”으로, “ ”이 “ ”로 되어 있어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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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조 년 월에도 신하들에게 유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40 (1764) 9

다 당시 영조는 창덕궁 희정당 에서 석강 을 마치고 승지들과 . ( ) ( )熙政堂 夕講

업무를 보았는데 승지 이명식 이 일영방 의 백, ( , 1720 1800) ( )李命植 日影坊∼

성이 올린 상언 을 읽고 나자 영조가 이명식에게 일영대의 고사를 아( )上言

느냐고 물었다 이명식이 모른다고 하자 영조는 옆에 있던 사관 들에. ( )史官

게도 물었다 사관들도 모른다고 하자 영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는 야사 에 있다 성종대왕 께서 미행하실 때 일영대의 버드( ) . ( )野史 成宗大王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한 노인이 말하기를 이상하다 자미성, , “ . ( )紫微星

이 유성 의 아래에 숨어 있구나 라고 하였다( ) ” .柳星 40

옛날 성종대왕께서 미행하다가 일영대의 버드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어, 
떤 노인이 밤에 천상 을 보다가 괴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자미성이 ( ) , “天象

유성의 아래에 숨어 있으니 이상하다 고 하였다 그 대 가 옛 궁궐의 밖에 , ” . ( )臺

있었는데 방이 일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또한 이 때문이다, < > .41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에서 영조가 언급하고 있는 일영대는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한 것이었다 전자는 종묘 앞에 설치된 앙부일구대를 후자는 . , 

옛 궁궐인 경복궁의 밖에 있던 중부 서린방의 일영대계 에 있는 ( )日影臺契

앙부일구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조의 발언에서는 이해할 .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종묘와 혜정교에 설치되었던 앙부일구대는 백성들에. 

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태양의 운행을 관측하는 

곳이지 별을 관측하는 곳이 아니다 일영대와 천체 관측을 관련 짓는 영조의 . 

이야기 구조는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전자의 이야기에서는 왜 세성과 유성이 

등장하는지 그 맥락을 알 수 없다.

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한다 승정원일기 의. 󰡔 󰡕  “ ”은 “ ”을 한 것으로 보인다.
40 책 년 월 일 1234 , 40 (1764) 9 1 ( ). “ , 󰡔 󰡕

. , . , . , . , . , 
. , . , , , 
.”

41 년 월 일 ㄴ 책 104, 40 (1764) 9 1 ( ), 14 (44 , 178).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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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영대에 관한 영조의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영조는 종묘 앞의 

일영대와 혜정교의 일영대를 혼동하여 말하고 있는 듯하다 영조가 무슨 근. 

거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일영대와 얽힌 이야기. 

가 야사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존하는 야사 가운데 그와 일치하는 내용을 찾, 

아볼 수는 없다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차천로 의 오산. ( , 1556 1615)車天輅 ∼ 󰡔

설림초고 에 수록된 이야기가 있지만 이때의 주인공은 성종( )五山說林草藁 󰡕

과 노인이 아니라 대군 시절의 혈기방장한 세조 와( )世祖  장자( )長者 였다.42 

이 이야기는 연려실기술 과 오주연문장전산고 에도 ( )五洲衍文長箋散稿󰡔 󰡕 󰡔 󰡕

인용되어 있다.43

철종 년 월 일에 창덕궁 희정당 에서 소대 가 있었3 (1852) 6 7 ( ) ( )熙政堂 召對

는데 갱장록 의 경천편 을, ( ) ( )羹墻錄 敬天篇󰡔 󰡕 44 강의하였다 그 끄트머리에 . 

는 숙종과 영조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참찬관 윤육. ( ) ( , 參贊官 尹堉

은 경천 을 조선왕조의1803 ?) ( )敬天∼  가전지심법( )家傳之心法 이라고 하면

서 철종에게 이를 계승할 것을 권면하였다.45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 

를 나누었다.

42 국역 대동야승 5, ( , 519-520 : 󰡔 󰡕 󰡔 󰡕 민족문화추진회 의 ( , 1973)
책 번호와 원문 페이지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고전국역총서 연려실기술 5, , ( , 762 : 󰡔 󰡕 󰡔 󰡕 민족문(
화추진회 중판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호, 1988[ ]) ) ; 40, “󰡔 󰡕

영인본 ”( , 276 : 󰡔 󰡕 의 페이지 번호( , 1982) ).
44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청구기호 ㄱ ㄴ( , : K2-161) 1, , 8 -13 .
45 책 년 월 일 2531 , 3 (1852) 6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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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종묘 동구 앞에 여전히 앙부 가 있는가: ( ) ( ) ?洞口 仰釜

윤육 처음에 두 건을 제작하여 하나는 종묘의 문 바깥에 하나는 혜정교 앞에 : , 
설치하였는데 지금은 두 곳 모두 없으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의 네모난 돌 이 종묘 문 앞에 있는데 전언에 따르면 앙부일[ ]一方石

구를 안치했던 대석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46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윤육은 앙부일구가 종묘의 문 바깥에 설치

되었다고 하였다 한경지략 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앙부일구의 . ( )漢京識略󰡔 󰡕

대석은 종묘 대문 바깥의 길가에 있었고 네 개의 반석 을 쌓아 올린 , ( )磐石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47 물론 이와는 다른 기록도 있다 정동유 . ( , 鄭東愈

는 주영편 에서 종묘 앞 도로 옆에 네모난 돌이 1744 1808) ( ) [ ] 晝永編 太廟∼ 󰡔 󰡕

삼중으로 놓여 있는데 각각의 길이는 척 너비와 두께는 대략 촌 6 ( ), 4 5尺 ∼

정도로 체감 된다고 하였으며 그 앞에 또 조금 작은 돌 하나가 놓여 ( ) , 遞減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두 합쳐서 일영대라고 한다고 하였다 정동유는 이.  

일영대가 세종조에 앙부일구를 설치했던 곳으로 층으로 쌓은 돌은 앙부일, 3

구를 안치하는 대석이고 그 곁에 설치한 작은 돌은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 

서서 앙부일구를 내려다보는 계단이라고 보았다.48

세종 대에 제작된 앙부일구를 안치하기 위한 석대가 현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종묘광장공원에 이전 설치된 앙부일구 대석 이 바로 그것이다. “ ” . 

일찍이 전상운은 일제강점기의 기록을 근거로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

다.49 그가 참조한 일제강점기 기록은 경성부사 였던 것으로 보 ( )京城府史󰡔 󰡕

46 책 년 월 일 2531 , 3 (1852) 6 7 ( ). “ , , . 󰡔 󰡕

, , , , , , 
, , .”

47 2, , , 214. “ . , . 󰡔 󰡕

, , , . , , 
.”

48 영인본 서울 서울 , 137-138( , ( , 1971)󰡔 󰡕 󰡔 󰡕

의 페이지 번호). “ , , , , 
, . , , . 

, . , , , , 
.”

49 전상운 앞의 책 ,  일제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앙부일구의 석대 하나(1994), 47. “ ( ) 
가 해방전 종로에 전차길을 놓은 공사 때 발견되어 파고다 공원에 옮겨졌다 그것은 종묘 . 
남쪽거리에 있던 것이라한다 년대 초에 내가 실측했을 때까지는 보존상태가 그런대.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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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50 별건곤 년 월호에 실린 이중화 의 논설에 1929 9 ( , 1881 ?)李重華 ∼󰡔 󰡕

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51 그 가운데 대략 척 높이로 겹쳐 쌓은 방형대 “ 4

석 이라는 표현이 한경지략 의( )”方形臺石 󰡔 󰡕  사반석( )四磐石 승정원일기 의, 󰡔 󰡕  

일방석( )一方石 이라는 대목과 관련하여 눈길을 끈다.

세종 대 창제된 조선왕조의 천문의기는 왜란 을 거치면서 심대한 타격( )倭亂

을 입었다 각종 의상 과 사각 에 보관되어 있던 관련 기록들이 . ( ) ( )儀象 史閣

전란의 와중에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이다.52 이에 선조 년 이항복 34 (1601) (李

의 건의로 전란으로 파괴된 각종 의상의 복구가 시도되었, 1556 1618)恒福 ∼

다.53 당시 이항복이 올린 글을 보면 물시계 나 간의 혼상 [ ] ( ), ( )漏器 簡儀 渾象

처럼 그 제도가 정밀해서 만들기 어려운 것을 우선하였고 그 이외의 규표, 

혼의 앙부일구 일성정시의 등은 미처 제작할 겨를이 없었던 ( ), ( ), , 圭表 渾儀

것으로 보인다.54 그런데 당시 이항복이 올린 다른 계사를 보면 혼의ㆍ혼상 “

로 좋았다.”
50 1 , 2 ( ), 2󰡔 󰡕

항목 즉 , , , . “ 3 , . 
년 까지 이 지점에 의 이 있었으나 부설 때 땅속에 묻었다31 (1898)

고 하다 년 월 일 은 종로 정목 남쪽 도로. 5 (1930) 6 4 4 45
를 발굴하였는데 과연 대석이 발견되었다 이 대석은 지금 파고다 공원 안에 하였다[󰡔

전상운 우리 과학 문화재에 한길에 서서1 ( , 1934), 192].” ; , 󰡕 󰡔 󰡕 사이(
언스북스, 2016), 488-489.

51 의 각주 는 ㆍ ㆍ , “ ”( 23, 1929), 73 5). “󰡔 󰡕

ㆍ 의 이니 에 을 하야 은 ( )
에 은 의 인 에 하얏섯는대 

에는 까지 를 하얏든 의 한 

이 하얏나니 의 는 라 이중화가 년에 펴낸 에도 철도 부.” 1918 󰡔 󰡕

설로 인한 앙부일구대의 매몰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 39(󰡔 󰡕 󰡔

의 각 권별 페이지 번호( , 1918) )].󰡕
52 ㄱ 책 2, “ ”, 12 (62 , 189). “ , , 󰡔 󰡕

ㆍ ㆍ, . , , , , 
, , . , .”

53 ㄱ 2, 2, , 16 . “ , , .”󰡔 󰡕
54 ㄱ 책 2, “ ”, 12 (62 , 18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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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표ㆍ앙부일구와 같은 것은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라는 구절이 ”

보인다.55 그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자료가 동국문헌비고 상위고. “ (象緯󰡔 󰡕

에 수록된 김육 의 글이다)” ( , 1580 1658) .考 金堉 ∼

흠경각은 선덕 갑인년 세종 에 처음으로 지은 것으로 ( ) ( : 16, 1434)宣德 甲寅年

경복궁 강녕전 옆에 있었는데 중간에 화재를 만나 소실되어 ( ) ( ) , 景福宮 康寧殿

가정 갑인년 명종 에 옛터에 다시 지었다 또다시 병화( ) ( : 9, 1554) . 嘉靖 甲寅年

를 만나서 만력 갑인년 광해군 에 창덕궁( : ) ( ) [ 6, 1614] ( ) 兵火 兵燹 萬曆 昌德宮

서린문 안에 다시 설치했는데 세종조에 만든 일성정시의( ) , (瑞麟門 日星定時

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금상 병신년 에 헐어버) . ( : ) ( : 1656)儀 今上 孝宗 丙申年

리고 만수전 을 지었다( ) .萬壽殿 56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화재는 명종 년 월의 경복궁 화8 (1553) 9

재이고 두 번째 병화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이 소실된 것을 가리킨다, . 

이와 같은 김육의 언급은 연려실기술 의 천문전고 나 이유원“ ( )”天文典故󰡔 󰡕

의 임하필기 같은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 , 1814 1888) ( )李裕元 林下筆記∼ 󰡔 󰡕

데,57 주목할 것은 연려실기술 에서 이 자료의 출전을 󰡔 󰡕  잠곡집(潜谷集)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김육의 문집인 잠곡유고. (潛谷󰡔

에는 이 대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관련 기록은 잠곡선생필담) . (遺稿 潛谷先󰡕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生筆譚 󰡕 58

ㆍ ㆍ ㆍ ㆍ ㆍ, , , 
.”

55 ㄱ 책 ㆍ ㆍ , 2, , [ ], 19 (62 , 355). “󰡔 󰡕

ㆍ [ ] , .”
5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ㄱ ( , M 3-2002-59-1-3) 2, 2, , 17 . 󰡔 󰡕

“ , , , , , , . 
, , , . 【 】

, .”
57 , 15, , ( , 589) ; 27, , 󰡔 󰡕 󰡔 󰡕

책 국역 임하필기(6 , 13 : 󰡔 󰡕 민족문화추진회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호( , 2000) ).
58 영인본  , 411(󰡔 󰡕 󰡔 󰡕 의 페이지 ( , 1975)
번호). “ , , , , , . 

, , , . . , 
, 밑줄 친 부분은 다른 표현이거나 추가된 내용이다 동국문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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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의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연려실기술 의 세종조고사본“󰡔 󰡕

말 에서는 이 발언의 출처를 지봉유설 이라고 ( )” ( )世宗朝故事本末 芝峯類說󰡔 󰡕

밝혔고,59 실제로 지봉유설 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60 물론 지봉 󰡔

유설 에는 위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인 금상병신 이하의 내용은 “ ( )” 今上丙申󰡕

없다 그렇다면 동국문헌비고 에 수록된 김육의 글은 이수광. ( , 1563李睟光󰡔 󰡕

의 저술 내용을 토대로 일부 부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1628) . ∼

상과 같은 이수광과 김육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세기 초중반까지는 17

세종조 이래의 일성정시의가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왕조의 궁궐 그림을 보면 그 안에서 몇 가지 천문의기와 풍

기 측우기 등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 ) ,風旗 測雨器  일영대라는 명

칭이 기재된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영대 위에 설치되었던.  일

영( )日影 은 무엇일까 조선왕조에서 제작된 천문의기 가운데 해그림자를 관? 

측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모든 의기는 일영에 포함될 수 있다 간의 소간의. , , 

일성정시의 소일성정시의 앙부일구를 비롯한 해시계들이 그에 해당한다, , . 

기존 연구에서는 일영대 위에 설치된 천문의기로 소간의와 일성정시의를 주

목하였다. 조선 후기 궁궐을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관천대 또는 일 ( ), 觀天臺

영대 위에 묘사된 천문의기의 그림이 그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61 영조 년 4

제작된 무신친정계첩 이나 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1728) ( ) 19戊申親政契帖󰡔 󰡕

알려진 동궐도 등이 대표적이다( ) .東闕圖󰡔 󰡕

고 에는󰡕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라고 기재하였다.
59 3, , ( , 665). “ , , 󰡔 󰡕

. , , . , , 
. , . . .”

60 ㄴ 영인본  19, , , 2 (347 : 󰡔 󰡕 󰡔 󰡕 의 페이( , 1970)
지 번호 이하 같음. ). “ , , . , 

, . , , . , 
. , .”

61 정연식 앞의 논문 예컨대 에 등장하는 북부 광화방 관상감의  , , 289-293. 󰡔 󰡕

일영대는 창경궁 보루각의 일영대는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 
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청구기호( , : 4790-10-v.1-2) 1, , 

, . “ , . , 같은 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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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본관2. ( : 7865) 戊申親政契帖󰡔 󰡕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일영과 풍기를 궁 안에 설치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조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태평 시절은 숙묘 때보다 성대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 ) , 肅廟

날씨를 염려하는 한 가지 생각은 조금도 해이한 적이 없으셨다 일영 과 . ( )日影

풍간 을 대궐의 뜰에 처음으로 설치한 것이 모두 이때부터 시작되었으( )風竿

며 숙종 말년 경자년 숙종 년 의 가뭄에 이르도록 근심하시며 부, < > [ 46 (1720)]
지런히 일하고자 하는 성념 제왕의 사려나 근심 을 감히 느슨히 [ ] ( : )憂勤 聖念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선조 께서 하교하실 때 매번. ( = )先朝 英祖  숙묘의 고사

를 거론하시면서 우러러 계술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하물며 부덕( ) , (繼述 否

한 내가 더구나 어떻게 감히 견주어 논할 수 있으랴만)德  선조의 크고 훌륭한 

덕 은 내가 항상 우러러보는 바인데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면[ ] , 盛德  성대한 세

상의 태평함[ ]盛際之昇平 을 논할 바가 아니지만 매년 가뭄을 당할 때마다 이 ,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할 지경이다.62

정조는 여기에서 분명히 일영과 풍간 을 대궐에 두루 설치한 ( = )風竿 風旗

것이 숙종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였다.63 이와 같은 정조의 말이 사실이 

62 책 월 일 의  639 , (1799) 5 25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나 의 해당 기사는 일, , .” 󰡔 󰡕 󰡔 󰡕

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책 년 월 일[ 1809 , 23 (1799) 5 25 ( ) ; 󰡔 󰡕 󰡔

ㄴ75, 7, ,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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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일단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이다 정조가 말한.  일영 즉 해시계란 무엇을 , 

가리키는 것이고 해시계와 풍기가 처음으로 설치된 시점은 숙종조 언제였, 

던 것일까?

먼저 일영이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자 숙종조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에. 󰡔 󰡕

서 해시계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단서는 열성어제 에 . ( )列聖御製󰡔 󰡕

수록되어 있는 숙종의 어제 일영대명 과 일영명( ) “ ( )” “ ( )”御製 日影臺銘 日影銘

이다 일영대명 의 앞에는 짧은 서문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 ” , 

다.

새로 일영을 주조 했는데 사장 에 종사하는 신하들 의 기문( ) , ( ) [ ]鑄造 詞章 詞臣

과 명문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구비되어 있다 지금 이 대 의 명< > . < > ( )日影 臺

문에서는 다만 제정각 의 동쪽에 설치하라는 뜻을 적었다( ) .齊政閣 64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당시 새로 일영을 만들면서 그에 관한 일을 신하들

이 기문과 명문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를 확

인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새로 제작한.  일

영은 금속으로 주조한 것이고 숙종은 이것을 제정각의 동쪽에 설치하라고 ,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세종조에 제작된 앙부일구를 비롯한 해시계와 일성정. 

시의ㆍ소일성정시의 등도 모두 금속으로 주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 

위와 같은 숙종의 언급만으로는 당시의 일영이 무엇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

다 다시 일영대명 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 .

공장 을 불러 대 를 만드니/ ( ) ( : )召匠作臺 工匠 臺 日影臺

새로 만든 기구 를 위함이다/ [ ] .爲新器也 日影

제정각 의 동쪽에/ ( )齊政之東 齊政閣

일영대를 설치하였다/ < > .于以寘也 

63 이와 같은 정조의 견해와 다른 주장을 피력한 이도 있었다 정조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 . 
인 는(1766 1838)  과 를 침전의 뜰에 설치한 것이 정조 때 비롯되었

다고 보았다 ㄱ 책 ㆍ[ 4, “ ”, 17 (290 , 79). “󰡔 󰡕

ㆍ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 , , .”]. 
있는 견해이다.

6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청구기호 ( , : 1803-v.1-23) 15, , , 󰡔 󰡕

ㄱ“ ”, 3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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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형 이 시간을 알림에/ ( = )玉衡報時 玉衡 璿璣玉衡

오차가 잦았다/ .差謬亟也 

이 일영 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 >不有憑斯 

어찌 저 선기옥형의 시간 을 바로잡으랴/ < > .曷正彼也 

이미 정밀하고 오묘함은/ 旣精且妙 

이 일영 과 견줄 것이 없다/ < > .莫此比也 65

숙종이 이미 일영대명 의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명문에서도 먼“ ”

저 눈에 띄는 대목은 일영의 설치 장소가 제정각의 동쪽이었다는 점이다 제. 

정각은 숙종 년 월에 현종 때 이민철 이 14 (1688) 5 ( ) ( , 1631 1715)顯宗 李敏哲 ∼

제작한 혼천의 를 개수하고 이를 안치하기 위해 창덕궁( : ) , 渾天儀 璿璣玉衡

의 희정당 남쪽에 지은 건물이다( ) .熙政堂 66 창덕궁 선정전 의 동쪽 ( )宣政殿

에 위치한 희정당은 국왕의 집무 공간이었다 동궐도 를 살펴보면 희정당. 󰡔 󰡕

의 남쪽에 설치된 여섯 칸 정도의 단층 건물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제정

각이다.67 왕의 집무 공간 바로 앞에 제정각이 위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 . 

용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일영과 일영대의 제작은 숙종 년 이후라고 볼 수 14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영의 설치 목적이다 위의 명문에 따르면 . 

당시 일영의 제작은 제정각에 설치한 선기옥형의 보시 기능을 교정하( ) 報時

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선기옥형이 시간을 알림에 오차가 잦으니 이에 . “ ,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저것을 바로잡으랴 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

로 그것이다 조선 전기 이래로 보루각 물시계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간의. 

나 일성정시의를 사용했다.68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 “

궐도안 왼쪽 끄트머리 부분에서( )” 西闕圖案  금루( )禁漏 라는 명칭의 전각과 

65 ㄱ 15, , , “ ”, 30 .󰡔
66 년 월 일 ㄴ 책 19, 14 (1688) 5 2 ( ), 13 (39 , 126). “ . , 󰡔 󰡕

, , , . , , 
ㄴ, .” ; 2, 2, , 18 . “󰡔 󰡕

[1687], , , , .”
67 안휘준 외 동궐도 읽기 , 󰡔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참조( , 2005), 47 . “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칸 칸을 제외, 9980) , 1 , 2
하면 은 이 한 칸 이 두 칸이다, .

68 년 월 일 ㄱ ㄴ 책 65, 16 (1434) 7 1 ( ), 1 - (3 , 57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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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옆에 석축 계단 모양으로 된 일영대( )日影臺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 

시계의 교정을 위해 일영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다.69 그 

렇다면 숙종조에 새롭게 제작한 일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숙종의 일영? “

명 에 주목해 보자” .

금속으로 모양을 만들고/ 金以成形 

얼 해그림자를 관측하는 을 세웠다/ ( : ) .樹之以臬 臬 表

그 제작은 어째서 하였나/ 其制維何 

해 그림자 를 헤아리기 위함이다/ < > .是謂揆日 

대개 옛 제도 를 본뜬 것이지/ < >盖倣於古 

오늘날에 창조한 것이 아니다/ .匪創于今 

양 태양 을 측정하는 기구를/ ( : )測陽之器 陽

어찌 공경하지 않으랴/ .烏可不欽 70

여기에서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영의 재질이 금속이라는 점과 그 

제작 목적은 해그림자를 측정하여 시간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일영이 옛것을 본보기로 삼아 만든 것이지 오

늘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언급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 중국으로부터 . 

유입된 새로운 형태의 천문의기가 아니라 세종조 이래로 조선왕조에서 운용

해 왔던 전통 천문의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일성정시의다.

숙종조 일영의 제작과 관련해서 그 시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궁궐지 이다( ) .宮闕志󰡔 󰡕 71 이 책의 창덕궁 부분에는  제정각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제정각은 희정당의 남쪽에 있다 는 위치 설명 아래에 원 표시가 . “ ” [ ( )] 原

되어 있고 선기옥형을 설치했으며 위로는 복도 가 있어 양궐 에 “ , ( ) ( )複道 兩闕

통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 이하에는 선기옥형의 설치와 관련한 최석정” . (崔

69 남문현 장영실과 자격루 조선시대 시간측정 역사 복원 , - -󰡔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2), 
참조131-151 .

70 ㄱ 15, , , “ ”, 31 .󰡔
71 숙종 때 편찬되어 헌종 때 수정ㆍ증보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권 책의 궁궐지 로 현재  5 5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청구기호 책의 내용을 보면 [ : 3950]. 
과 자로 구분된 내용이 보이는데 전자는 숙종 때 편찬한 내용이고 후자는 헌종 [ ] [ ] , , 

초기에 증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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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문 과 오도일 의 명문, 1646 1715) [ ] ( , 1645 1703)錫鼎 齊政閣記 吳道一∼ ∼

이 수록되어 있다[ ] .璿璣玉衡銘 72 주목할 것은 그 아래에 수록되어 있는 다 

음과 같은 일영과 누기( )漏器 의 설치 기사이다.

서운관에서 또 일영을 제작하여 진상하니 제정각의 북쪽 계단에 설치하였< > 
다 일영 대의 서쪽 모퉁이 의 에 새긴 어제시 에 이르기. ( ) [ ?] ( )四隅 誤記 御製詩

를 모양을 본뜬 것은 비록 지극히 미미하지만 양의 를 포괄함이 크고“ / ( )兩儀

크나큰 양의를 포괄하였네[ ]73 시각을 측후하는 것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합 / 
치하니 때를 증험하고 안팎을 분별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 물시계 를 / ” . [ ]漏器

만들어 하나의 전각에 함께 설치하였다.74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영대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

영대 유물번호 창덕 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방형의 단 형태[ : 26790] . 2

로 제작한 이 유물의 각 면에는 모란문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윗부분의 사면, 

에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어제시가 명문 으로 음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 .銘文

72 서울 의  , , (40-42 : 2 ( , 2000)󰡔 󰡕 󰡔 󰡕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 “ . [ ] , , . 
, 【 】 【 】 최석정과 오도일의 문집에서 관련 자료를 확.” 

인할 수 있다. 9, “󰡔 󰡕 ㄱ ㄴ 책”, 1 -3 (154 , 4-5) ; 󰡔 󰡕

19, “ ㄴ ㄱ 책”, 15 -17 (152 , 375-376).
73 이 의 서문에서 이 기구의 크기는 여덟 자에서 열 자 를 채우지  “ ” “ [ ]
못하지만 의 와 의 ㆍ 의 를 포괄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 ”
다[ 19, “󰡔 󰡕 ㄱ 책”, 16 (152 , 375). “ , 

, , .”].
74 , , (42). “ , , , 󰡔 󰡕

유의[ ] , , , , . , .” 
할 점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 궁궐지󰡔 󰡕 고궁 에는( 2069-1)   앞에  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국역 궁궐지 숙종 연간[ -󰡔 󰡕 국립고궁박물관 쪽과 쪽 영인본 쪽 참( , 2023), 78 158 , 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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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영대 유물번호 창덕3. ( : 26790), 
크기 가로 세로 높이         : 76 , 99 , 93.5㎝ ㎝ ㎝ 

그림 의 왼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물은 일찍부터 일성정시의< 3>

대를 안치하는 대석으로 주목되었다.75 이와 관련해서는 열성어제 에 수록 󰡔 󰡕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영조의 일영명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日影銘

측후하는 기구 일영 의/ [ ]測候之器 

의 초 와 정 의 도수가 같고/ < > ( ) ( )初正均度 每時 初 正

표 가 바르면 그림자도 곧으니/ ( )表端影直 表 76

군도 와 합치한다/ ( ) .合乎君道 君道 77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백각환받침[ ]百刻環臺 유물번호 창덕 이 ( : 26792)

75 전상운 외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보고  , “ 1980-1985”, 한국과학사학회지󰡔 󰡕 6:1 (1982), 88, 
 참조.

76 은 의 이 상주한 말 가운데  “ ” “ , , 
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으로 에 수록되어 있어서, ” [󰡔 󰡕 󰡔

ㄱ 여러 사람들이 인용한 바 있다 흔히 겉모( ) 60, , 29 ] . “󰡕

습이 단정하면 그 그림자도 곧다 로 해석하는데 이는” ,  를 겉 표면 바깥 으로 보았기 때“ , , ”
문이다 그러나 해시계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해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기구. “ ”, 
즉 으로 보아야 한다.

77 ㄱ 37, , , “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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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되어 있다.78 이는 일성정시의의 받침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받침 . 

대의 바닥에 위에서 살펴본 영조의 일영명 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뒤에 “ ” . 

의 이체자“ [ ] ”旹 時 柔兆敦牂朝月日也 79라는 작성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고. 

갑자 에서( )古甲子  유조(柔兆)가 병(丙), 돈장(敦牂)이 오(午)이니 이는 병, 

오년 즉 영조 년 을 가리키는 것이다( ), 2 (1726) .丙午年 80

그림 일성정시의 받침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백각환 받침 창덕4. : “ ( )”( 26792) 百刻環臺

위와 같은 일영명 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  일영이 선기옥형의 교정과 같

은 실용적 목적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일영

이 표상하는 의미를 군주의 바른 도리와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이 대목. 

에서 앞서 일성록 에서 인용했던 정조의 발언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 󰡕

궁궐 내에 일영과 풍간을 설치했던 이유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의 일에 

힘쓰는 이른바,  경천근민(敬天勤民)의 정치를 대내외에 표방하는 한편 그, 

와 같은 정치를 숙종 이래 조선의 국왕들이 계술(繼述)하고 있음을 보여주

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영이 일성정시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조선 후기 사료

에 등장하는 소일영에 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조 년 조선 . 47 (1771) 

78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이것 이외에도 일성정시의대 창덕 가로  “ ( )”( 16754)[ 36.4
세로 높이 라는 동일한 형태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65.3 , 17.5 ] .

79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설명문에는 이 대목을  “ ”
라고 독해했는데 과  두 글자는 오독이다.

80 이용삼 세종대 주야겸용시계 일성정시의 출토유물과 유사유물 소 , “ ( ) ( ) 
일영 의 분석( ) ”, 인사동 발굴 그 성과와 나아갈 길2021 󰡔 󰡕 (국립고궁박물관ㆍ 재 수( )
도문물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2022),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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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 을 모시는 조경묘 를 전주에 세( ) ( )李翰 肇慶廟

웠다.81 그해 월 일은 조경묘에 신위 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날 11 26 ( )神位

이었다 이날 영조는 경희궁 숭정전 동월대 와 전정. ( ) ( ) ( )崇政殿 東月臺 殿庭

에서 관련 예식을 진행하면서 신하들에게 외방에서는 어떻게 시각을 아느냐

고 물었다 이에 신하들은 외방에서는 향반 을 사용하고 향반으로 시. ( ) , 香盤

간을 측정하는 것은 물시계와 다름이 없으며 경기전 의 제사 때도 , ( )慶基殿

향반으로 시간을 정한다고 답변하였다.82 이어서 영조는 오늘 조경묘에 신위 

를 봉안할 때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전 전라도 관찰사에게 묻게 하

였는데 경기전의 육향 때는 위봉사 의 승려가 향반을 대령한, ( ) ( )六享 威鳳寺

다는 답을 들었다.83 여기에서 말하는  향반이란 불교 사찰에서 향을 피워 시

간을 측정하던 장치인 일종의 향시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조는 공자께서는 시장에서 산 술과 포 를 먹지 않으셨고“ ( ) ,脯 84 󰡔

예기 에서는 또한 대부 는 남에게 제기 를 빌리지 않으니 제기( ) ( ) , 大夫 祭器󰡕

를 아직 갖추지 못했으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릇 을 만들지 않는[ ]燕器

다”85고 하였다면서 선조를 위한 막중한 제례를 구차하게 행할 수 없다고 한

탄하였다 그러면서 호조로 하여금 자 를 구비한 물시계 좌 소일영 . [ ] 3 ( ), 尺 坐

건 을 만들어 전주ㆍ영흥 ㆍ강화 의 조경묘ㆍ경기전ㆍ선원3 ( ) ( ) ( )件 永興 江華

전 ㆍ장녕전 등에 보내서 제향 시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분( ) ( ) 璿源殿 長寧殿

부했다.86 이와 같은 영조의 조치는 이후 조선왕조의 진전 과 궁묘 ( ) (眞殿 宮

81 조경묘의 창건 과정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 이욱 조선시대 왕실의  . , “
와 건립”, 38󰡔 󰡕  (2006) 유영옥 영조조 건립에 관한 ; , “

고찰”, 한국민족문화 77󰡔 󰡕  (2020) 이동희; , “조선 후기 전주에 대한 풍패 인식과 조 
경묘 창건”, 전북사학 63󰡔 󰡕  ( 2021).

82 책 년 월 일 1323 , 47 (1771) 11 26 ( [ ]). “󰡔 󰡕

, , . , . , , . , 
, .”

83 책 년 월 일 1323 , 47 (1771) 11 26 ( [ ]). “ , 󰡔 󰡕

, , , , , .”
84 , 10, 8 . “󰡔 󰡕 , , , .”
85 ㄴ 영인본 의 페이지  5, 5, 40 (162 : , , 1984󰡔 󰡕 󰡔 󰡕

번호). “ , , , .”
86 책 년 월 일 1323 , 47 (1771) 11 26 ( [ ]). “ , , , , 󰡔 󰡕

, , , , . , . 
ㆍ ㆍ ㆍ, , , , 

ㆍ ㆍ 년, , .” ; 117, 47 (1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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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향에서 하나의 정식 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 .廟 定式 87 물론 이 

와 같은 정식의 준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승정원일기 나 일성록. (日󰡔 󰡕 󰡔

등의 연대기 자료에서는 각 능묘 의 제향에서 여전히) ( )省錄 陵墓󰡕  향반승

(香盤僧), 주시향반승(奏時香盤僧)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88

어쨌든 세기 후반에 지방에서 행하는 조선 왕실 관련 제향에서는 물시18

계와 함께 소일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소일영은 무

엇일까 사실 세종조 이래 조선왕조의 천문의기 가운데?  소(小)자가 붙은 기

구는 규표 간의 일성정시의 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전의 관례를 생, , . 

각해 본다면 소일영은 소일성정시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 

실이라면 영조 년 이후 여러 개의47  소일성정시의를 제작해야 했을 것이다.

영ㆍ정조 대의 탁지정례 나 원행정례 와 같은 책( ) ( )度支定例 園幸定例󰡔 󰡕 󰡔 󰡕

을 보면 일영고족상일좌 라는 표현이 나온다“ ( )” .日影高足床一坐 89 각종 국 

가 의례나 제향 때 필요한 일영의 수효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족상은 다리가 . 

높은 상을 가리키며 올자 나 올등 이라고도 하였다, ( ) ( ) .兀子 兀凳 90 해시계를  

월 일 ㄴ 책11 26 ( ), 31 (44 , 403).
87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 , : 12272) 25, , , . “( )󰡔 󰡕

ㆍ ㆍ ㆍ, , , , , 
ㆍ ㆍ ㆍ , .” ; 27, , , . “󰡔 󰡕

, . , . , 
ㆍ, , , , , , 

ㆍ ㆍ ㆍ ㆍ, , , .”
88 책 년 월 일 책 월  1690 , 15 (1791) 5 18 ( ) ; 461 , (1794) 5󰡔 󰡕 󰡔 󰡕

일 책 년 월 일 등등 때 16 ( ) ; 1880 , 4 (1804) 5 5 ( ) . 󰡔 󰡕

는 각 에서 제향할 때 향반승이 한 전례가 있다고 하였다(1814 1881) [󰡔
책 년 월 일2782 , 9 (1872) 11 13 ( ). “ , , , 
, .”].

89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 , : 1-v.1-12), , 󰡔 󰡕 ㄱ , 4 “
, , , 【 】 규장각 소.” ; (󰡔 󰡕

장본 의, 12209 1), , . “ , 【 】 이.” 
하 등의 항목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 ; 󰡔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 : 2014), , . “ , 󰡕

.”
90 ㄴ 19, , , 24 (358). “ , . , 󰡔 󰡕

조재삼 강민구 옮김 교감국역 .” ; , , (02, 422 : ( ) 󰡔 󰡕 󰡔

송남잡지󰡕 소명출판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호( , 200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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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높은 상 위에 안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일영을 모두 일성정시의로 볼 수 있을지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는

다.

조선 후기에는 시헌력 의 도입과 함께 서양식 천문의기도 조선에 전( )時憲曆

래되었다 수입의 주체는 대체로 시헌력의 계산법을 습득하기 위해 북경에 . 

파견되었던 관상감 관원이나 사행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일부 양반 관료들

이었다 그 가운데 해시계로서 주목되는 것은 지평일구 이다. ( ) .地平日晷

현존하는 문헌 기록 가운데 지평일구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는 김석주

의 신조혼천의양가정진계 가 ( , 1634 1684) “ ( )”金錫胄 新造渾天儀兩架呈進啓∼

널리 알려져 있다.91 이는 현종 년 월에 이민철 10 (1669) 10 ( , 1631李敏哲 ∼

의 수격식 혼천의와 송이영 의 기계식 혼천의가 완성된 후 그것1715) ( )宋以穎

을 임금에게 진상하면서 올린 글로 승정원일기 에는 홍문관의 계사로 기, 󰡔 󰡕

재되어 있다.92 김석주는 이 글에서 이민철이 제작한 혼천의의 시보 장치를  

설명하며 지평일구와 비교해 보아도 모두 들어맞는다 라고 하였다“ ” .93 당시  

홍문관에서 혼천의 제작 사업을 주관했고 홍문관은 창덕궁 궐내각사, (闕內

가운데 하나였으니 당시 궁궐 내에 지평일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 各司

있다.

그렇다면 지평일구는 언제 조선에 전래되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 

지 연구자들이 주목한 유물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법“

3, . “ , , , , , 
, , , [ ] , , , , 

, . , , 
.”

91 ㄱ ㄴ 책 17, “ ”, 7 -8 (145 , 402).󰡔 󰡕
92 책 년 월 일 당시 김석주는 로  217 , 10 (1669) 10 24 ( ). 󰡔 󰡕

재직 중이었다.
93 ㄱ 책 17, “ ”, 8 (145 , 402). “ , , 󰡔 󰡕

책 년, , , .” ; 217 , 10󰡔 󰡕

월 일(1669) 10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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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일구 숭정 년명 유물번호 창덕 이다( 9 )[ : 12939]” .94 현재까지 이 유물의 전 

래 시점에 대해서는 숭정 말년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 , 崇禎末 始

라는 동국문헌비고 상위고 의 기록에]” “ ”傳我國 󰡔 󰡕 95 근거하여 년  , 1636 1644∼

사이에 소현세자 를 통해서 또는 인조 년 경 사행을 통해( ) , 25 (1647)昭顯世子

서 입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96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자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김육의 가장 과 연보 이다. ( ) ( ) .家狀 年譜

그에 따르면 김육은 인조 년 월에 동지ㆍ성절ㆍ천추ㆍ진하사14 (1636) 6 (冬

로 명 을 방문한 적이 있다) ( ) .至聖節千秋進賀使 明 97 김육은 명 ㆍ청 ( ) ( ) 明 淸

교체기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98 이것이 그 

의 첫 번째 사행이었다 인조 년에 파견된 김육 일행은 명에 체류하던 중. 14

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월에 귀국하였다(1637) 6 .99 

주목할 것은 김육이 첫 번째 사행 때 명에서 지평일구법(地平日晷法)을 얻

어 왔다는 가장과 연보의 기록이다.100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명에서 이천 

경 ㆍ탕약망 ㆍ나아곡 등이 시헌력에 입각하여 지( ) ( ) ( ) 李天經 湯若望 羅雅谷

평일구를 만들자마자 곧바로 그 방법을 입수한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숙종조에 허원 은 시헌력의 계산법을 습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청을 ( )許遠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역법 계산에 필요한 책자와 천체 관측에 필요한 기. 

구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는 해시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었다. . 

숙종 년 월 관상감의 보고에 따르면 숙종 년 역법 개정 문34 (1708) 1 32 (1706) 

94 와 ㆍ ㆍ , “ ”( 46 47 48, 󰡔 󰡕

, 1985) ; Byeong-Hee Mihn et. al., Estimation of the Latitude, the Gnomon’s 
Length and Position About Sinbeop-Jipyeong-ilgu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34: 민병희ㆍ김상혁 보물 신법지평2, 2017 ; , “
일구 의 관측위도 분석( ) ”, 한국과학사학회 봄 학술발표회2018 2018󰡔 󰡕 한국; 󰡔
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8󰡕 :4, (2018).

95 ㄱ 2, 2, , 26 . “ , , .”󰡔 󰡕
96 위의 논문 ,  민병희ㆍ김상혁 위의 논문(1985), 105-106 ; ,  (2018), 129.
97 년 월 일 ㄴ 책 32, 14 (1636) 3 5 ( ), 13 (34 , 627) ; 35, 󰡔 󰡕 󰡔 󰡕

년 월 일 ㄱ 책15 (1637) 6 1 ( ), 1 (34 , 692).
98 인조 년 로 인조 년 로 효종 원년 14 (1636) , 24 (1644) , (1650) 

로 파견되었다.
99 ㄴ ㄴ 영인본  ( ) , 16 -20 (470 472 : (󰡔 󰡕 󰡔 󰡕

의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1975) . ).
100 ㄱ ㄴ ( ) , 28 - (476). “ , .” ; 󰡔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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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북경에 갔던 허원은 청의 예부 에 있던( )禮部  석본일영(石本日影)을 모

사해 왔다고 한다.101 이는 당시 사신의 장계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102 관상 

감에서는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나서 물력 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제( )物力

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으니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 

나는 석본으로 제조해서 관상감에 비치하고 하나는 철로 주조해서 진상하, 

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여 윤허를 받았다.103

당시 관상감에서 이와 같은 건의를 한 이유는 관측 기구가 부족했기 때문

이다 관상감의 직무는 하늘을 공경하고 측후하는 일 이라서 역가 에. “ ” ( )曆家

게 관측 기구는 공사 에게 준승규구 와 같은 필수적 요소였( ) ( )工師 準繩規矩

다.104 그런데 당시에 옛날의 각종 측량 기구는 하나도 전해오는 것이 없고 , 

해시계의 경우에도 그 정본 을 얻을 수 없어서 역관들이 시간 측( ) [ ] 精本 時晷

정에서 준거할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던 것이다.105

그렇다면 이때 제작한 또는 제작하고자 한,  일영 즉 해시계는 무엇이었을, 

까 허원이 모사한 원본은 청의 예부에 있던 것이었고 돌로 만든 것이었다? . 

지금도 중국의 자금성을 비롯한 역대 궁궐에 가면 석제로 만든 적도식 해시

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 그와 같은 해시계를 . 

찾아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평일구이다 현. . 

존하는 국내의 지평일구 유물 가운데는 석제와 철제가 모두 있다 물론 현존 . 

101 이는 숙종 년 월경에 출발하여 숙종 년 월에 귀환한  31 (1705) 10 32 (1706) 3
으로 허원이 참가한 첫 번째 사행이었다 책 년 월 일[ 426 , 31 (1705) 10 30󰡔 󰡕

( ). “ , , , .” ; 429󰡔 󰡕

책 년 월 일, 32 (1706) 3 26 ( ).“ , , , .”].
102 당시 이었던 의 에 언급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 3, 󰡕 , [ ]
ㄱ ㄴ 영인본 의 책 번호와 페이지 , 34 - ( , 1625 : , , 1978󰡔 󰡕

번호)].
103 책 년 월 일 439 , 34 (1708) 1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이는 의 한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97, , , 󰡔 󰡕 󰡔 󰡕

ㄴ35 . “ , , .”].
105 책 년 월 일 439 , 34 (1708) 1 21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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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존재 여부로 당시 제작된 일영이 지평일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허원이 모사해 온 석본일영이 지평일구였을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허원은 숙종 년 에도 동지사행에 참여하여34 (1708)  일성정구(日星定晷)와 

일영윤도(日影輪圖)라는 기구를 구입해 왔다.106 후자는 윤도 의 일종 ( )輪圖

으로 보이는데 전자는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당시 관상감의 초기. ( )草記

에서는 이 기구들이 조선에는 없던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볼 , 

때 태양과 별을 관측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일. 

찍이 아담 샬 은 자신이 숭정 (Adam Schall von Bell, , 1591 1666) 2湯若望 ∼

년 에 북경에 와서 서양의 신법에 따라 일월성구 를 측량하(1629) ( )日月星晷

여 시간을 정하고 고험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을 제작해서 그것으로 추측

했다고 하였으며( ) ,推測 107 황조예기도식 의 ( )皇朝禮器圖式󰡔 󰡕  의기( )儀器  항

목에는 각종 일구의 를 비롯하여 성구의 일월구의( ) ( ), (日晷儀 星晷儀 日月晷

원반일성구의 등의 기구가 수록되어 있다), ( ) .儀 圓盤日月星晷儀 108 본래 구 

는 햇빛이나 해그림자를 뜻한다 따라서 일구 월구 성구( ) . ( ), ( ), 晷 日晷 月晷

는 해와 달과 별의 그림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표현되는 해와 ( ) , 星晷

달과 별의 운행을 관측하여 시간을 알아내는 기구 즉 해시계 달시계 별시, , , 

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허원이 구입해 온.  일성정구 역시 해와 별을 관측하는 

기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대의 기록을 보면 나이가 들어 관상감에서 퇴직한 허원이 지평정남(地

의 기구)平定南 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다 민진원 의 . ( , 1664 1736)閔鎭遠 ∼

전언에 따르면 이는 지남철을 사용하지 않고 해그림자만을 취하여 남북의 

방위를 정하는 기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법이 매우 정밀했다고 한

106 책 년 월 일 447 , 35 (1709) 3 23 ( ). “ , , 󰡔 󰡕

, , , . , , 
ㆍ ㆍ ㆍ, . , 

ㆍ ㆍ . , 
.”

107 월 일 ㄴ ㄱ 5, (1644) 6 26 ( ), 23 -24 . “󰡔 󰡕

, , , , , 
, , , .” ; , 45, 3󰡔 󰡕 , 581(

의 페이지 번호, ).󰡔 󰡕
108 ㄱ ㄴ ㄱ ㄱ 등 참조 ( ) 3, , 20 -21 ; 47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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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 물론 이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방위를 정하는 기구의 일 

종이었던 것 같은데 허원이 사행을 통해 구입해 왔던 기구의 원리를 활용해, 

서 만든 것이 아닐까 한다.

조선 후기 관상감에는 일구대 가 있었다 그것은 해그림자를 관측( ) . 日晷臺

하여 시각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안치하기 위한 대석이었다 그런데 이 대석 . 

위에 설치한 해시계는 앙부일구와 같은 전통적 해시계가 아니라 지평일구였

다 서운관지 에 따르면 당시 관상감에 설치된 일구대는 두 개였다 하나는 . . 󰡔 󰡕

숭정 년 에 시헌력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탕약망과 나아곡의 입법9 (1636)

에 의거하여 이천경이 제작을 감독한 것으로 숭정 말년에 조선에 전래된 지

평일구였다 본래 창덕궁의 홍문관 남쪽 계단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 ) , 弘文館

영조 년 에 관상감으로 옮겨 흠경각 옆에 일구대를 만들고 그 위에 46 (1770)

안치하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관상감 청사 의 남쪽에 돌을 쌓아 만. ( )廳事

든 일구대로 그 위에 해시계를 안치하여,  삼각동표(三角銅表)를 이용해서 

해그림자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서운관지 에서는 이 해시계의 제도가 명. 󰡔 󰡕 󰡔

사 의 천문지 에 수록되어 있는“ ( )”天文志󰡕  이천경법(李天經法)에 의거한 것

이며 그 제작 연도는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110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지평일구 가운데 전자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는 신법지평일구 숭정 년명 유물번호 창덕 이다 이 지평일구“ ( 9 )[ : 12939]” . 

의 오른쪽과 왼쪽 끄트머리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은성 이래 여러 연구. 

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명문을 해독하였다.

109 책 년 월 일 723 , 7 (1731) 5 18 ( ). “󰡔 󰡕

, , , , , 
, , , . , , , 

년 월 일 ㄴ, .” ; 29, 7 (1731) 5 18 ( ), 28 (42󰡔 󰡕

책, 256).
110 ㄴ ㆍ 1, , , 7 (26 : 󰡔 󰡕 󰡔 󰡕

의 페이지 번호 이하 같음( , 1980) . ). “ 【 [1636], 
ㆍ, , , . , , 

영조 . [ 46, 177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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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명문( )
欽命督修曆法 李天經 督製 

             羅雅谷

        陪臣 湯若望 立習[ ?]立法

우측 명문( )
崇禎九年歲次丙子日躔在柳毅朝

後四辛卯重

해독한 명문 가운데 의조(毅朝)는 곡조(穀朝)111의 오독이 분명하다 이와 .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반내 의 중국고. ( )潘鼐 󰡔

천문의기사 에 수록되어 있는 탕약망이 숭정 년( ) 15 (1642)中國古天文儀器史 󰡕

에 황종희 에게 기증했다는( )黃宗羲  신법지평일구의 그림이다 이 기구의 우. 

측에는 이라는 명문이 좌측에는 “ ” , “崇禎十五年歲次壬午日躔東井吉旦 修政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曆法遠西湯若望刱製 112 여기에 등장하는  길단(吉

旦)은 길조(吉朝)와 같은 뜻으로 길일, 좋은 날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며, 

곡단(穀旦)이나 곡조(穀朝)도 마찬가지다.

다른 하나는 이재난고 에 등장하는( )頤齋亂藁󰡔 󰡕  일성정시기( )日星定時器  

관련 기록이다 정조 년 월에 황윤석은 김동호. 2 (1778) 8 ( , ? 1785, 金東灝 字 ∼

를 통해)輝世  일성정시기라는 기구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김동호가 시장에. 

서 구한 기구였는데 이중으로 된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서, < > 

로 잠금장치로 연결되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었다 내부는 가로로 . 

놓인 면 이 지평일구 가 되고 세로로 세운 면 은 정남입구[ ] ( ) , [ ]橫 地平日晷 豎

의 오기 가 된다( [ ?] ) .正 定 南立晷  입구(立晷)의 등쪽에는 백유일월의(百游日

月儀)가 있고, 일구(日晷)의 등쪽에는 제성구진측시의(帝星句陳測時儀)가 

있었다 기구의 재질은 상아 였고 아마도 . ( ) “ , , 象牙 崇禎辛巳歲 日躔奎宿 穀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던 듯하다 숭정 . , ” . “朝 江夏楊之華 倣遠西新法製

신사년 숭정 태양의 궤도가 규수 에 있는 길한 아침( : 14, 1641) ( )辛巳年 奎宿

에 강하 의 양지화 가 원서 의 신법 을 ( ) ( ) ( = = ) ( )江河 楊之華 遠西 泰西 西洋 新法

111 이는 서경 의 󰡔 󰡕  에서 유래한 말이다[ , , , . “ , 󰡔 󰡕

좋은 아침을 선택하니 . , . , . , (
남방의 언덕에 모이도다 삼을 길쌈하지 않고 시장에서 너울너울 춤추도다 좋은 아/ / / / 

침에 가니 이에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도다 그대 보기를 금규화처럼 여기니 나에게 / / / 
한 줌의 를 주도다).”].

112 , 󰡔 󰡕 ( : , 200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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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떠서 제작함 이라는 뜻이다 황윤석에 따르면 이 기구는 본래 종실 서평군” . 

이요 집안의 소장품이었는데 자손들이 유망( ) ( , 1687 1756) (西平君 李橈 流∼

하면서 민간에 흘러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사년이 지금으로부터 ) . 亡

년 전인데138  숭정 두 글자가 아직도 완연하니 가히 귀한 물건이라 할만하

다고 하였다.113 양지화가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신법산서 에 역 “󰡔 󰡕

법을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유사 양지화 가 거론되어 있다는 점” “ ( ) ”儒士

이 눈에 띈다.114 그는 이후에 흠천감 박사 광록시 ( ) ( ), ( ) 欽天監 博士 光祿寺

녹사 등을 비롯한 관직을 역임하였고 탕약망 등과 함께 개력 사업에 ( ) 錄事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115

황윤석이 보았다는 일성정시기의 구조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

다 다만 그 명칭으로 보아 해와 별의 운행을 관찰하여 시간과 방위를 측정. 

하는 기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윤석의 설명을 토대로 그 형태를 유추해 보. 

면 황조예기도식 에 등장하는 일월구의 나 중국역사박물관( ) (日月晷儀 中國󰡔 󰡕

에 소장되어 있다는 백유일월구 와 비슷한 모습) “ ( )”歷史博物館 百游日月晷

이 아닐까 한다.116

113 월 일 26, (1778) 8 6 ( ), ( , 247). “ , , 󰡔 󰡕

. , , , . , 
. , , [1641], , 

, . , . , , 
. , , , , .”

114 ㄱ ㄱ ㄴ ㄱ  ( ) 3, 3, 2 ; 4, 4, 6 , 9 , 11 ; 󰡔 󰡕 󰡔 󰡕 󰡔

ㄴ ㄴ ㄴ ㄴ ㄱ5, 5, 6 , 7 , 9 , 22 , 34 .󰡕
115 ㄴ ㄴ ㄴ ㄱ ㄱ ㄴ ㄴ 6, 6, 15 , 30 ; 7, 7, 7 -8 , 9 , 12 , 25󰡔 󰡕 󰡔 󰡕

ㄱ ㄴ ㄴ-26 ; 8, 8, 10 -11 .󰡔 󰡕
116 ㄴ ㄱ 앞의 책 3, , , 59 -50 ; , , 81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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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 , . 皇朝禮器圖式 卷 儀器 日月晷儀󰡔 󰡕

서운관지 에서 두 번째 지평일구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명사 천문지“ ”󰡔 󰡕 󰡔 󰡕

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숭정 년 에 이천경이 일구 성구, 7 (1634) ( ), (日晷 星

망원경 등 세 가지 기구를 제작할 것을 요청하면서 각 기구의 ), ( ) 晷 望遠鏡

대략적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117 이는 서호수가 동국문헌비고 상위고 에 “ ”󰡔 󰡕

서 지평일구의 제작법으로 소개한 내용과 동일하다.118

117 의 페이지  25, 1, 1, , 361( ( : , 1995)󰡔 󰡕 󰡔 󰡕

번호). “( ) , , , , , 
ㆍ ㆍ, , , , . 

, . , , , , 
, . , . 

, . , . .”
118 ㄱ 2, 2, , 27 . “󰡔 󰡕 , , , 

, , , . , 
. , . , 

밑줄 친 부분은 와 다른 표현임.” . ; 3, 3, 󰡔 󰡕 󰡔 󰡕

ㄴ ㄱ 영인본 2, 9 -10 ( , 51 : 󰡔 󰡕 의 책 번호와 페이지 번( , 198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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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동국문헌비고 의 편찬 과정에서 지평일구에 주목하게 된 과정은 󰡔 󰡕

대략적으로 밝혀져 있다 영조는 재위 년 월 일에 창덕궁 홍문관. 46 (1770) 4 19

에 가서 일영석(日影石) 즉 돌로 제작한 해시계인 지평일구를 보았다 영조, . 

는 경희궁으로 서호수를 불러 연화문 밖에서( ) 延和門  일영석의 출처를 아느

냐고 물었다 이에 서호수는 그것은 탕약망이 제작한 것으로 그 본말은 동. 󰡔

국문헌비고 가운데 수록되어 있다고 답했다.󰡕 119

이튿날 경희궁 집경당 에서 영조는 서호수와 함께 지평일구에 대( )集慶堂

해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렸다, .

지금 문헌비고 의 편집으로 인해 창덕궁 홍문관에 지평일구가 있다는 말을 󰡔 󰡕

들었다 어제 이 때문에 창덕궁에 들어가 보았는데 처음 뜻으로는 뜰 가운. < > 
데 두고 보려고 했으니 즉 홍문관의 남쪽 계단에 있었다 지난번에 경복궁에, . 
서 얻은 건상판 은 관상감 에 전각을 세워서 보관하였다 이 돌( ) [ ] . 乾象板 雲觀

지평일구 은 측후 하는 일영 석으로서 보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 ( ) < > . < > 測候

여기에 그대로 두면 어찌 지난날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烏可不

라고 하신 숙종의 어명 에 부합 하겠는가 아 흥인문 의 ]” < > ( )< > . ! ( )欽 御銘 興仁門

종 과 경복궁의 종은 내가 전각을 설치하도록 명했고 광화문 안의 건상석( ) , 鍾

은 이미 관상감에 보관하라고 명하였다 어제 이 돌을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 
이 밟았는지 알 수 없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석각 가운데 숭정 연호 가 . ( ) <崇禎

있다는 사실인데 그 연호를 들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다 건상석의 >, . 
예에 따라 호조 에 명해 창덕궁 궐 바깥의 관상감에 여러 개의 층석[ ] (度支 層

을 만들고 방위를 바르게 하여 층석 위에 안치하는 일을 관상감과 호조에 )石

말하도록 하라.120

119 책 년 월 일 1303 , 46 (1770) 4 19 ( ). “ , 󰡔 󰡕  
, . , , . , 

의 [ ] , 년. , .” ; 114, 46󰡔 󰡕

월 일 ㄱ ㄴ 책 영조실록 에는 승정원일기 의 (1770) 4 19 ( ), 18 - (44 , 352). “󰡔 󰡕 󰡔 󰡕

라는 구절이 로 되어 있다” “ ” .
120 책 년 월 일 1303 , 46 (1770) 4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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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영조가 언급한 오가불흠 은 앞에서 이미 살펴“ ( )”烏可不欽

보았듯이 열성어제 에 수록된 숙종의 일영명 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위와 “ ” . 󰡔 󰡕

같은 영조의 언급은 동국문헌비고 의 편찬 과정에서 상위고 에 수록되었“ ”󰡔 󰡕

다.121 영조는 어제흠경각기 에서도 이 말을 반복적으로 인 “ ( )”御製欽敬閣記

용함으로써 자신의 경천 이 숙종의 그것을 본받는 사업임을 누차 강조( )敬天

하였다.122

영조의 명에 따라 관상감에 지평일구를 안치하는 일은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다 영조는 일에 지평일구를 안치할 석재의 마련 현황을 점검했고. 21 , 22

일에는 안치하는 일을 마무리한 듯하다.123 이와 같은 작업이 대략 마무리된  

이후인 영조 년 월 일에 경희궁 집경당에서 영조는 문헌비고 편46 (1770) 5 1 󰡔 󰡕

집낭청인 서호수와 함께 상위고 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조는 지평일“ ” . 

구를 어디에 안치했는지 질문했던 것 같고 이에 대해 서호수는 예전 것은 , 

관상감 대청 앞에 지금 것은 흠경각 앞에 설치했다고 하였다, .124 이 답변에  

이어진 다음과 같은 영조의 발언이 주목된다.

지금 문헌비고 에 인해 처음에는 경복궁 옛 궁궐에서 건상석을 얻어 지금<󰡔 󰡕

의 천문도와 함께 관상감의 흠경각에 보관했는데 옛것은 서쪽에 지금 것은 > , , 
동쪽에 위치하여 하나의 전각 안에서 단란하게 한데 모여 있다 다음으로 창. <
덕궁 홍문관에서 일영석 을 얻어서 예전의 일영석과 함께 관상감> ( ) < > 日影石

에 두었는데 옛날 일영 석은 본감 관상감 의 대청 앞에 지금 , < > ( : ) ( ) , 本監 大廳

ㆍ, , , 【 】.”
121 ㄴ 2, 2, , 26 .󰡔 󰡕
122 ㄱ 2, 2, , 24 . “ , 󰡔 󰡕

, .”
123 책 년 월 일 1303 , 46 (1770) 4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 년. , . .” ; 1303 , 46 (1770) 4󰡔 󰡕

월 일22 ( ). “ . , , . , . , 
. , .”

124 책 년 월 일 1304 , 46 (1770) 5 1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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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영 석은 흠경각 앞에 두었다 비록< > ( ) . 欽敬閣  옛날 일영 석< > 이라고 하지만 

실은 지금 일영 석< > 이고 비록,  지금 일영 석< > 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전의 일<
영 석> 이다 남쪽과 북쪽에 지금과 예전의 일영석을 일체로 석대 위에 안치하. 
였으니 이는 내가 나이가 들어 옛것을 흠모하는 뜻을 이에 인하여 알 수 , < > 
있을 것이다 남쪽에 안치한 예전의 일영 석에는 삼각형의 두 구멍이 있어. < >
서 구고철 직각삼각형 모양의 철로 만든 을 만들어 본감에 비치, ( : )句股鐵 表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홍문관에서 얻은 일영 석은 그 둥근 구멍 의 , < > [ ]穴圓

촌수를 내가 이미 살펴서 알고 있으니 본래 일영 석에 새겨진 바에 의거하, < >
여 본감으로 하여금 원철 둥근 철로 만든 을 만들어( : )圓鐵 表  구고철과 함께 

함 에 넣어 본감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또한 일마다 흠경 하는 나의 [ ] ( )櫃子 欽敬

뜻을 보이도록 하라.125

위의 인용문을 보면 당시 지평일구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예전부터 . 

사용해 오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창덕궁 홍문관에서 새로 발견한 것이, 

었다 전자는 그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당시 관상감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 

로 짐작되는데 관상감의 대청 앞에 대석을 쌓고 그 위에 안치했고 후자는 , , 

창덕궁 홍문관에 있던 숭정 연호가 새겨져 있는 지평일구로서 이는 영조의 , 

명에 따라 석각 천문도를 보관하기 위해 관상감에 새로 건립한 흠경각 앞의 

석대 위에 안치하였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자의 경우 영침을 꽂는 구멍이.  

삼각쌍혈(三角雙穴)이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원혈(圓穴)이었다는 점이다. 

두 개의 지평일구에 사용된 해그림자 측정용 기구 가 서로 달랐던 것으[ ]表

로 보인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영조가 언급한 옛날 일영석 즉 관상감에서 “ [ ]”, 古石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지평일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 

개의 지평일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보물 제 호 신법지평일구 유물번호 창덕 이다 검은 대840 “ [ : 12940]” . 

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 유물은 신법지평일구 숭정 년명 보다 크기는 작지“ ( 9 )”

125 책 년 월 일 1304 , 46 (1770) 5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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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측면에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한“ ”漢陽北極出地 三十七度三十九分

양의 북극고도에 맞춰 조선에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 

들은 도 분 이라는 수치가 숙종 년 에 목극등 이 측정한 “37 39 ” 39 (1713) ( )穆克登

한양의 위도 도 분 초 를 약칭한 것이라고 보았고“37 39 15 ” ,126 전상운의 선구 

적 연구 이래로 이 유물의 제작 연대를 년경으로 간주하고 있1713 1730∼

다.127 그런데 왜 년을 하한선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1730

없다.

다른 하나는 정조 년 에 제작한 지평일구이다 당시 정조는 아버지 13 (1789) . 

사도세자 의 묘소를 옮기는 천원 의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 ) ( ) 思悼世子 遷園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영 등에게 명( , 1749 1817) 金泳 ∼

하여 지평일구와 적도경위의 를 제작하게 하였다( ) .赤道經緯儀 128 이때 제작 

한 지평일구의 재질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조역상고 와 서운관지 에서. 󰡔 󰡕 󰡔 󰡕

는 모두 감관 김영 등에게 명하여 적도경위의와 지평일구를 주조해“ ( ) 監官

서 진상하게 하였고 또 부건 을 주조해서 관상감에 두게 하였다, ( ) ”副件 129라

고 기술했다 승정원일기 에 수록되어 있는 관상감 영사 김익. ( , 1723金熤 ∼󰡔 󰡕

의 건의와1790) 130 서유본 이 작성한 김영의 전기에서도  ( , 1762 1822)徐有本 ∼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정조는 김영 등에게 적도경위의와 지평일. 

구 각 좌 를 주조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씩을 대내 에 두게 2 ( ) , ( )坐 大內

했던 것이다.131 이 지평일구의 제작법은 국조역상고 와 서운관지 에 수록 󰡔 󰡕 󰡔 󰡕

126 앞의 논문 ,  (1963), 61 해시계의 와 그 ; , “ ”, 33󰡔 󰡕  
(1982), 98.

127 위의 논문 ,  (1963), 61 전상운 외 앞의 조사보고; ,  (1984), 81. 앞의 논문; ,  
(1985), 105-106 전상운 앞의 책; ,  (1994), 88 한국과학문화재단 편 우리의 과학문화재; , 󰡔 󰡕 
서해문집( , 1997), 56 민병희ㆍ김상혁 앞의 논문; , (2018), 124.

128 ㄱ 책 ㆍ .58, 2, 4, 21 (263 , 104). “󰡔 󰡕

, , , 
, , ㆍ ㆍ. , , 

한양 북극고도 도 분 초를 사, , .” 37 39 15
용했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129 ㄴ 3, , 37 (554). “( ) , , 󰡔 󰡕

ㄱ ㄴ, , .” ; 4, , 10 -12 (329-334).󰡔 󰡕
130 책 년 월 일 1663 , 13 (1789) 8 21 ( ). “󰡔 󰡕

ㆍ, , .” ; 13, 󰡔 󰡕

책 여기에서(240 , 451).  은 신법지평일구를 가리킨다.
131 ㄴ 책 8, “ ”, 36 ( 106 , 162). “󰡔 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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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양자는 같은 내용으로,132 서운관지 에서 밝혔듯이 수리정온 󰡔 󰡕 󰡔

의 지평일구를 그리는 방법에 의거하되 한양의 북극고도를 기준( )數理精蘊 󰡕

으로 하였다.133 수리정온 의 작도법이 북극출지 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 40󰡔 󰡕

문에134 이를 한양의 위도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 이 지평일구의 유물은 현 .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5

이와 같은 문헌 기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물 제 호 신법지평일구840 “ ”

와 정조 년에 제작한 지평일구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재질이 다르13 .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영조가 언급한 옛날 일영석 과 . “ [ ]”古石

보물 제 호 신법지평일구 의 연관성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운관840 “ ” . 󰡔

지 에 따르면 옛날 일영석 은 명사 천문지 의“ ” “ ”󰡕 󰡔 󰡕  이천경법에 의거했다고 하

였으니 신법지평일구 숭정 년명 와 작도법이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 ( 9 )” . 

신법지평일구 숭정 년명 와 보물 제 호 신법지평일구 의 시반면은 작“ ( 9 )” 840 “ ”

도법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의 절기선과 각 간. 13 1 ( ) 刻

격의 조밀한 시각선이 확인되는 반면 후자에는 개의 절기선과 묘정, 11 ( )卯正

부터 유정 까지 개의 시각선만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옛날 일영석( ) 13 . “ ”酉正

과 보물 제 호 신법지평일구의 연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840

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신법지평일구의 전래와 활용에 관 

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지평일구에 대한 문헌 기록. 

과 현존 유물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유물과 문헌 . 

자료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를 통해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ㆍ ㆍ ㆍ. . , 
.”

132 ㄱ ㄴ 3, , 40 -42 (559-564)󰡔 󰡕 ㄱ ㄴ; 4, , 10 -12󰡔 󰡕

(329-334).
133 ㄱ 4, , 10 (329). “ , , .”󰡔 󰡕
134 ( ) , 40, 10, , 󰡔 󰡕 【

】 ㄱ ㄴ 그 세부 내용은 , 21 -36 . , ,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 

데 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40 .
135 금속제로 제작한 신법지평일구로서 현존하는 유물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는 휴대용 해시계 소장품 번호 민 가 널리 알려져 있다[ ] ( : 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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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시간 측정 기구로서 해시계는 널리 활용되었다 현. 

존하는 다양한 해시계 유물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조선왕조 해시계. 

의 범형 이 만들어진 시기는 세종조였다 앙부일구 를 비롯( ) . ( )範型 仰釜日晷

한 다양한 해시계가 제작되었고 간의 소간의 일성정시의, ( ), ( ), 簡儀 小簡儀

소일성정시의 등 해시계로서의 기능을 갖춘 ( ), ( ) 日星定時儀 小日星定時儀

천문의기도 출현했다 앙부일구가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로 . 

활용되었다면 현주일구 와 일성정시의 소일성정시의 등은 변방 , ( ) , 懸珠日晷

지역의 군대에 경계와 방어용으로 지급되었다 해시계는 왕실의 제향이나 . 

구일식의 ㆍ구월식의 와 같은 국가의 각종 의례에서 물( ) ( )救日食儀 救月蝕儀

시계와 함께 보시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서 필수적 기구였다

고 할 수 있다.

세종조에 창제된 조선왕조의 천문의기는 왜란 을 거치면서 심대한 ( )倭亂

피해를 입었다 각종 의상 과 사각 에 보관되어 있던 관련 기록들. ( ) ( )儀象 史閣

이 전란의 와중에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의상 의 중수 사. ( )儀象

업이 진행되었으나 관련 기록의 한계로 인해 해시계의 제작이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해시계의 제작과 활. 

용 문제를 일성정시의와 지평일구 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 )地平日晷

다.

이수광 이나 김육 의 전언에 따르면 왜란을 거친 이후에도 ( ) ( )李睟光 金堉

세종조의 일성정시의는 보존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삼아 조선 후기에 . 

일성정시의를 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궁궐 그림에 등장하는 . 

일성정시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선 전기의 . 

일영대 가 앙부일구를 안치한 곳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일영대에는 ( )日影臺

일성정시의가 설치되었다 무신친정계첩 에 등장하는 천문. ( )戊申親政契帖󰡔 󰡕

의기나 동궐도 의 창경궁 일영대 위에 묘사된 천문의기가 일성정( )東闕圖󰡔 󰡕

시의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조의 증언에 따르면 궁궐의 뜰 안에 일영 과 풍간 을 설치하( ) ( )日影 風竿



조선 시기 해시계의 제작과 운용 399

기 시작한 것은 숙종 때부터였다고 한다 열성어제 에 수록된 . ( )列聖御製󰡔 󰡕

숙종의 일영대명 과 일영명 을 통해서 제정각“ ( )” “ ( )” ( ) 日影臺銘 日影銘 齊政閣

혼천의 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용도로( = )渾天儀 璿璣玉衡  일영 즉 일성정, 

시의를 제작한 일련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궁궐지 에 기. ( )宮闕志󰡔 󰡕

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숙종의 어제시 를 새긴 일영대가 현재 국립고( )御製詩

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영대 유물번호 창덕 라는 것 열성어제( : 26790) , 󰡔

에 수록된 영조의 일영명 을 통해서는 그것을 새긴 유물이 국립고궁박물“ ”󰡕

관에는 백각환받침 유물번호 창덕 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26792) .

영조 년 에 조경묘 를 세우면서 그 의례의 진행과 관련해47 (1771) ( )肇慶廟

서 전주 ㆍ영흥 ㆍ강화 의 조경묘ㆍ경기전 ㆍ선원( ) ( ) ( ) ( )全州 永興 江華 慶基殿

전 ㆍ장녕전 등에 물시계와 소일영 을 만들어 보내( ) ( ) ( )濬源殿 長寧殿 小日影

도록 하였다 이는 이후 조선왕조의 진전 과 궁묘 의 제향에서 하. ( ) ( )眞殿 宮廟

나의 정식 이 되었다 영ㆍ정조 대의 탁지정례 나 원행정( ) . ( )定式 度支定例󰡔 󰡕 󰡔

례 와 같은 책을 보면 일영고족상 이라는 해시계를 ( ) ( )園幸定例 日影高足床󰡕

안치하는 물품이 등장한다 조선 후기의 각종 국가 의례에 등장하는.  일영이

나 소일영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시헌력 의 도입과 함께 서양식 천문의기도 조선에 ( )時憲曆

전래되었다 그 가운데 해시계로서 주목되는 것은 지평일구이다 김육의 가. . 

장 과 연보 에 따르면 그는 인조 년 에 동지사로 북경에 ( ) ( ) 14 (1636)家狀 年譜

갔을 때 지평일구법 을 얻어 왔다고 한다 그의 손자인 김석주( ) . 地平日晷法

가 현종 년 에 작성한 계사를 통해서 당시 궁궐 내에 지평일( ) 10 (1669)金錫胄

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평일구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유물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법지평일구 숭정 년명 이다 일찍부터 이 유물에 관심을 가졌던 사“ ( 9 )” . 

람은 영조였다 그는 동국문헌비고 의 편찬 과정에서 당시 . ( )東國文獻備考󰡔 󰡕

창덕궁 홍문관에 있던 지평일구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관상감 흠경각, (欽

앞에 석대를 쌓아 안치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관상감에서 사용하던 ) . 敬閣

지평일구도 있었는데 영조는 이를 관상감의 대청 앞에 안치하였다 이와 관, . 

련한 내용이 서운관지 의 일구대 항목에 요약ㆍ정리( ) “ ( )” 書雲觀志 日晷臺󰡔 󰡕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지평일구는 모두 이천경법 에 의거해서 제, ( )李天經法

작된 것으로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침의 형태에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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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존 유물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조선 후기 지평일구에 관한 문헌 기록과 현존 유물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는데 양자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를 통해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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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ufacture and Operation of Sundials in 
the Joseon Dynasty

KOO Mhan-ock(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roughout the entire Joseon Dynasty, sundials were widely used 
as time-measuring instruments. Various existing sundial artifacts prove this 
fact. The standard form of the Joseon Dynasty sundial was established dur-
ing King Sejong’s reign. Various sundials, including the Angbuilgu(仰釜日

), were produced, and astronomical instruments with sundial functions 晷

such as the Ganui( ), Soganui( ), Ilseongjeongsiui( ), and 簡儀 小簡儀 日星定時儀

Soilseongjeongsiui( ) emerged. Sundials were essential to state 小日星定時儀

operations as they, along with clepsydras, played a crucial role in royal rit-
uals and various national ceremonies. In the case of sundials produced dur-
ing the Joseon period, there is a noticeable asymmetry between the existing 
artifacts and related historical records. For the Angbuilgu, where relatively 
many artifacts exist, related historical records are rare. Conversely, for 
some sundials with relatively more historical records, existing artifacts are 
rare. Therefore,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undials from 
the Joseon perio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ir principles through struc-
tural analysis of existing artifacts while concurrently re-examining the re-
maining historical records diachronically. This article attempts to re-
organize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sundials of the Joseon period, focus-
ing on the manufacture and use of sundials in the late Joseon period, par-
ticularly the Ilseongjeongsiui and the Jipyeongilgu( ).地平日晷

Keyword. Angbuilgu( ),  Ilseongjeongsiui( ), Jipyeongilgu仰釜日晷 日星定時儀

( ), Joseon Dynasty, King Sejong, 地平日晷 sundial


